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

아 설교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

까지는 ‘가족 섬김’, ‘하나님의 결혼설계도’, 

‘부부행복’ 등으로 다양성과 특수성보다는 

보편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설교 주제를 다

루고 있다. 즉, 가정의 달 설교에 있어 특별

한 주제보다는 포괄적인 정통 주제를 더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강단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가정

의 달 설교 주제로는 이혼가정, 동성애 가정, 

싱글가정, 재혼가정, 동거가정, 기러기 가정

에 대한 돌봄과 섬김이다. 이는 정상적인 가

정 즉 초혼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정 형태를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야 한다는 전통에서 아직은 자유롭게 설교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 

그러나 설교주제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

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내용으로는 “가족 

섬김”이 가장 무난한 주제이다. 그리고 성경

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결혼설계도, 부부

행복, 부모역할, 봉사와 나눔, 아버지 권위 

등이 제시된다. 

또한 12학년 자녀들이 대학으로 진학하

는 시점을 감안해 학자금 융자대출을 현명

하게 사용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

적인 대안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등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정의 달을 맞아 교인들이 

들어야 할 주제인 가정 문제는 강단에서 한

두 번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

론 성령강림주일에 겹치는 이유도 있지만, 

5월 한 달 내내 가정을 주제로 설교하는 목

회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의 초석이고, 건강한 사회의 지표이

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인 목회자들이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이민사회에서 이혼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가정설교 준비와 가정의 달 행사준비를 위한 아

이디어 빈곤이다. 따라서 이는 매년 돌아오는 가정의 달임에도 불

구하고 가정의 달에 맞는 설교 및 행사 준비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그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6월 중으로 미국 연

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판례를 내놓을 정도로 “뜨거운 감

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애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은 아직까지 한인교회 강단에서는 들어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사회에서 교회내 이혼, 동성결혼 및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목회자들 또한 이

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작 가정

의 달에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교 준비하는 일에서부

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포커스온더패밀리”나 “크리스천패

런팅” 등 성경적 가정교육을 천명하는 가정사역 전문단체들에서는 

먼저 가정의 달에 다뤄야 하는 주제들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도움

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다. 

소그룹을 맡은 리더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멤버들이 소그룹에 잘 참석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각 멤버들이 소그룹에 잘 참석하도록 

돕는 것은 소그룹 인도자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인 참석은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멤버들의 적극

적인 참석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그룹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참

석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은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적극적인 소그룹 참석을 권한다

리더는 멤버들이 자신과 동일한 마음

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간주해서

는 안된다. 또한 말하지 않아도 멤버들이 

참석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

각에도 주의해야 한다.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소그룹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

간을 가지며 그룹의 성공을 위해서는 멤

버들의 적극적인 참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

면 멤버들은 리더와 같은 생각으로 소그

룹에 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멤버들에게 

그룹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일을 함께 하

자고 분명하게 제안을 해야 한다.

 

2.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 이외의 시간

에 그룹 멤버와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

를 나눈다.

함께 커피를 마시든지 혹은 간단한 활

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그룹의 진

행 상황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물어 본

다. 여러분이 각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참

석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어보

라.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받

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도

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3. 멤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돕는 방

법을 찾는다. 

그룹 전체가 당신을 비롯한 다른 멤버

들과 늘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성장하면 

그룹 멤버의 상호관계를 향상시키는 그

룹 활동을 계획한다. 몇몇 멤버들에게 작

지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

라. 예를 들면, 대표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그룹 일정표를 만들게 한다거나 서로에

게 연락을 하게 한다거나 모임의 일부를 

인도하게 하는 것도 좋다. 사진을 찍는 것

을 담당하게 하거나 중보기도를 담당하

게 하거나 서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도 좋다. 자기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겨져 

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동료의식

을 가질 수 있다.

 

4. 멤버들의 참석을 인정하고 칭찬한

다.

진심으로 하는 칭찬은 지금까지 참석

한 것뿐만 아니라 장차 지속적으로 참석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된

다. 짧고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은 참석에 

대한 의욕을 강화시켜 주게 된다. 

 

5. 소그룹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소그룹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고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소그

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멤버들이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사

실을 깨닫고 몸으로 경험하게 될 때 소그

룹 참석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

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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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영원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

에 보답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

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금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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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안   
황의영 목사(SBM 대표)

7면

인터뷰
김성길 목사(시은소교회)

16면

투고 칼럼   
최낙일 목사(동부장로교회)

13면

예수와 함께 하는 시간 통해 삶 
변화시켜 나간다!

2면

건강한 설교, 알찬 프로그램
풍성한 하나님 은혜 경험!5월 가정의 달 적극적 참석 위한 동기를 제공하라! 

스몰그룹닷컴, F. 맥브라이드의 

“성공적인 소그룹 만들기” 실제적 원칙 소개 

작은 일이라도 맡기면 책임감 갖고 동료의식 가져

소그룹 목적과 방향 제시하고 소속감 느끼도록

가정사역전문단체, “가정의 달” 맞는 교회공동체 준비와 자세 소개

가정의 달을 맞아 돌봄과 섬김을 주제로 하는 보편적 설교가 많이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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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백만장자의 마인드”(Thomas 

Stanley)란 책에서 저자는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마인드를 분석하여 

30가지의 성공요소에 대해 이야기

했다. 30가지를 순위별로 열거하였

는데 “4위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한 것, 3위는 내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는 것, 2위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1위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인생의 성공실패는 자기관

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뉴욕 중앙일보 사회면에는 “시의원 뇌물수수혐의 

체포”란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다. 내막인즉 민주당 소속 주 상

원의원이 공화당후보 뉴욕시 시장후보 공천권을 받기 위해 공화

당 시의원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위장한 FBI수사관이 시의원에

게 접근하여 “상원의원이 공천권을 확보하면 당신은 무엇을 원

하느냐?” 물으니, “모기지를 갚아달라, 뉴욕시경 부국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

고 20년 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시의원은 다선의원

이 아닌 초선의원에 불과한 자로 선거를 치른 지 불과 몇 달도 되

지 않았는데 이런 일에 연루되어 정치인생이 마감될 위기에 놓였

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들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공무원들, 

연예인들, 운동선수 등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

는 현상이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적 존재로 존경을 한 몸

에 받으며 부러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탓에 평생 쌓아올린 수고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지탄의 대상

으로 전락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에게서도 위와 유사한 일들이 많

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금은 추락하여 더 이상 TV에서 

볼 수 없지만 한때는 미국의 TV설교자로 쌍벽을 이루었던 스와거

트(Jimmy Swaggart)와 베이커(Jim Baker)가 있었다. 이들이 강

단에서 성경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설교를 들으면 수많

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아낌없이 첵크(헌금)를 끊어 보냈다. 지미 

스와거트의 경우 당시 104개국에 78개의 채널, 3천개의 방송국을 

통해 그의 설교가 방송되었고, 매년 수입된 헌금액이 1억불이 넘

었다 한다.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다가 성 스캔들로 귀한 가족도 

사역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만큼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

차제에 우리도 “자기관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질관리, 성(Sex)관리, 시간관리, 체력관리, 품격관리, 영

성관리” 등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언제 어느 때 제대

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내 인생 사역에 발목을 잡을지...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답할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산다면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독수리(솔개)는 평균 수명이 40년이지만 70년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다. 40년이 되면 독수리의 부리는 너무 길게 자라 목 쪽으로 

휘어지고 발톱도 노화되어 무뎌지게 되어 먹이를 제대로 사냥할 

수 없게 되며 깃털도 더러워지고 낡아 무거워서 날기도 힘들어진

다는 것이다. 그래서 40년쯤 되어 그대로 죽는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늙어죽기를 거부한 독수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죽기를 각

오하고 금식을 하면서 부리를 수없이 바위에 찍어, 결국 자기 부

리가 다 깨져 없어지면 새부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 부리로 오래된 깃털을 뽑아버리면 새롭고 가벼운 깃털이 생기

면서 완전히 새로운 독수리로 변화되어 이후에 30년을 더 생존하

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기변화, 관리의 과정이 6

개월이나 걸린다고 한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랴!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부끄러움 없

는 삶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변화, 자기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기관리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1. 금식을 회복하라

(조나단 윌슨하트그로브, Jona-

than Wilson-Hartgrove 목사는 

룻바하우스의 공동창립자이며, “희

망에 눈뜨다”(The Awakening of 

Hope: Why We Practice a Com-

mon Faith의 저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했

던 영적 훈련을 배울 때 분별력도 

갖추게 된다. 시대가 다르니 훈련 

방법도 달라야 한다. 장인의 작업

실에서 배우는 도제처럼 우리는 가

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

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오늘날 특히 유용한 

방법 하나는 금식 훈련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

지 갈망을 자주 표현한다. 

첫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

동체를 갈망한다. 정신없이 반복되

는 업무와 온라인상의 만남들, 끊

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홍수에 시달

리는 사람들은 소외감과 고독을 느

낀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집을 

그리워한다. 

둘째, 정의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아프리카의 소년병, 아시아의 성노

예, 우리 동네 낯선 사람들을 향한 

사랑임을 알고 있다. 특히 1800년

대 후반부터 정의는 젊은 복음주의

자들의 슬로건이 돼왔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집과 평

화를 이루는 정의를 갈망하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매순간 온전

히 붙잡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미

지 관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값싼 

위로와 즉각적인 만족감을 좇느라 

힘을 소진한다. 우리의 진정한 욕

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교묘히 방

해하는 것은 한둘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시대에 가장 되살려내야 할 영성 

훈련이 금식이라고 확신한다. 예수

님은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소

개한 직후에 금식에 대해 말씀하신

다. 금식이 주기도문만큼 일상적이

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 복음서는 예수

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말한다. 

초대교회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있

으면 일정 기간 함께 금식을 해서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약간의 시장기만 느껴도 간식거리

에 손을 뻗는다. 이런 우리들이 과

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5:6)라는 말씀에 나타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기부인은 매우 

금욕적으로 보인다. 일단 자기 앞

가림부터 해야 힘닿는 데까지 다

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

지 않을까? 

금식 훈련은 우리의 참된 갈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준다. 금식

은 단순한 자기부인이 아니라 사랑

하는 공동체의 축제를 정성껏 준비

하는 행위다. 철저한 침례교도 클래

런스 조던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

금식(fasting)은 느림(slowing)의 

반대말이다. 이 빠름은 곧 천국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올림픽 출전 수영선수들이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몸의 털을 미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거추장스

런 짐을 벗고 가끔은 식사도 포기

한 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허락하고 계신 새로운 창조세계를 

향해 앞장서 달려 나가야 한다.

금식을 하면 진정한 잔칫상은 풍

성한 음식이 아니라 풍성한 교제로 

차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도로시 데이가 늘 말했듯 “천국은 

잔치이고 삶도 잔치다. 음식이 변

변치 않더라도 친교가 있기 때문이

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

람들은 복이 있다. 잠시 후 사라지

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떡, 

예수로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라

(앤 그레이엄 로츠, Anne Gra-

ham Lotz는 복음주의자이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딸)

일상 업무의 중압감, 세계 위기에 

관한 뉴스, 가정이나 일터에서 마

주치는 문제들 때문에 나는 불안할 

때가 있다. 내 영혼은 짓눌려있고 

부담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제

와 씨름하고, 중압감을 느꼈으며,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

에 나는 힘을 얻는다. 마가복음 6

장에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참수

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의 능력을 경험하며, 먹을 시간조

차 없을 정도로 분주한 시간을 보

내면서 심각한 감정의 기복을 겪는

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적한 곳

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처방은 “

나와 함께 쉬라”는 것이었다. 그분

은 오늘날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해

결책을 제시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분

과 함께할 시간을 내야 한다. 여러

분도 나와 비슷하다면 짬을 낼 시

간이 없을 것이다. 나는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을 읽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

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길

게 시간을 내서 주님과 함께 시간

을 보낸다.

나는 기도로 그 시간을 시작한다. 

먼저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개

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마음속

에 말씀해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런 

다음 성경을 펴서 한 장 전체가 아

니라 몇 구절만 읽는다. 내 목적은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

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마가복음 

9:2같은 구절들을 읽었던 것 같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예수와 함께 하는 시간 통해 삶 변화시켜 나간다!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하는 영성훈련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 나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

는 실제 삶이 돼야 한다. 따라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죄에 물든 인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는 것으로, 즉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최근 전통적 영성 훈련 중 금식, 예수와 함

께 하는 시간 그리고 침묵이 미국인들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제시

하고 있다(What Classic Spiritual Discipline Needs the Most Renewal 

Among American Christians?: Three leading Christians on growing in 

Christ). 

CT, 현대 크리스천이 회복해야할 3가지 전통 영성훈련 소개

자신에게 맞는 침묵훈련은 “은혜와 지식” 안에서 큰 성장 이룩 

금식훈련은 참 갈망 깨닫고 공동체 축제 정성껏 준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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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또한 소그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제

시하는 것은 멤버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를 알 수 있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소그룹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

이다. 

 

6. 멤버들 서로 간의 사랑과 소속감을 느

낄 수 있게 한다.

소그룹 안에서는 끈끈한 사랑과 소속감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

해서는 멤버들 각자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각

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제목과 문제들에 관

심을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갈 필

요가 있다.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고 

함께 해결해갈 때 멤버들의 사랑과 소속감

을 깊이 느낄 수 있다. 리더는 소그룹의 분

위기가 마음을 열고 서로의 기도제목과 어

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 하나의 공

동체를 이룬 것이다. 멤버들이 소그룹에 가

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예배에만 참석하기

보다 소그룹에 참석함으로 교회에 대한 사

랑과 소속감이 깊어지게 되어 있다. 리더들

은 멤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석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여 가고 싶고 기

다려지는 소그룹으로 세워가길 바란다.

<2면에서 계속>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

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본문을 읽은 다음에는 거기 나오는 

사건과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는다. 마가복음 9:2에서 몇 가지를 

배웠다.

△엿새 후: 매주 한 번의 쉼을 암시

하는 것 같다. △데리시고: 내가 주님

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것처럼 

그분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

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산에 올

라가셨더니: 몸에 밴 일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다. △

따로: 예수님은 내가 그분에게만 전념

하기 원하신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

사: 내가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 그

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은 아주 색다

른 방법으로 내게 모습을 드러내실 것

이다.

교훈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

을 일일이 나를 향한 질문 형식으로 바

꾸어보았다. 예를 들면, 내가 마지막으

로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시간을 보낸 

것은 언제였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

성을 듣는다. 

이 마가복음 구절에는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교

훈이 담겨있다. 예수님과 야고보, 요

한과 베드로가 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뒤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

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

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문화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 한 가지 이

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지

금이야말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쉴 때”다.

 
3. 침묵을 택하라

(달라스 윌라드, Dallas Willard는 “

영성훈련”의 저자이며 USC 철학과 교

수)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은 침묵이다. 현대인의 삶에

서 침묵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침묵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외면하는 이 세상의 손아귀에

서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다. 

특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늘 현대의 소

음에 갇혀있고, 끊임없이 빗발치는 ‘커

뮤니케이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침묵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는 

소음이나 거슬리는 소리를 피하는 것

이다. 이런 소리들은 우리 몸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 몸과 우리가 끊임없이 

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또 

다른 침묵은 거슬리는 소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말을 피하는 것이다. 그런 말

들에는 사랑이라는 깊은 영성이 빠져 

있다(고전13:1).

침묵 훈련이란 일정 기간을 정해 소

음과 말을 끊는 것이다. 그치지 않는 

소음들을 피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기를 여지가 생긴

다. 

여러 방법으로 침묵을 훈련할 수 있

다. 초보자들은 침묵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기도원에서 훈련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운좋게도 가족들

의 성향이 서로 비슷하다면 집에서 침

묵 훈련을 해도 좋다. 침묵을 강요해서

는 안 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에

서 함께하는 훈련은 효율적이고 보람

도 있다. 침묵이 몸에 배고 침묵의 작

용 방법을 알면 알수록 점차 주변 환경

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물론 기도원이

나 특별 행사에서 하듯이 좀 더 집중적

인 침묵 훈련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기

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침

묵 훈련의 목적은 우리 영혼을 잠잠케 

함으로써 현실의 삶에 영양을 공급하

고 힘을 더하는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침묵 훈련을 통해 하

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헤아릴 수 있

는 삶의 여유를 얻는다. 사도 바울은 “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

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

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

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고 말

한다. 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3:2)고 말한다. 

아무리 애써도 그처럼 온전한 사람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온전함에 가까운 사람은 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지혜롭게 침묵 훈련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벧후3:18)에

서 자라가기 위해 침묵을 비롯한 다른 

영적 훈련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특히 침묵 훈련은 많은 사

람들을 “은혜와 지식” 안에서 크게 성

장시켰다.

<1면에서 계속>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라도 관련 

설교가 이뤄지는 교회는 그나마 평균적인 

교회이다. 그러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이 지나면 가정에 대한 문제나 주제에 대해 

다시 일제히 침묵하는 폐단을 보이고 있다. 

포커스온더패밀리에 따르면 결국 강단에

서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은 점점 병들어간다고 할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절기설교로서의 가정설교

가 아닌 복음의 핵심적 주제로서 가정을 위

한 설교가 회복돼야 한다.

특히 이혼율이 늘면서 싱글 맘에 대한 부

담이 증가해 이런 가족관계에 대한 설교가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설교 주제 중

의 하나로 제기된다. 그만큼 정신적 부담으

로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이 때문에 전문 가

정사역자에게 그 부분의 메시지를 의뢰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외 가족 간에 

겪게 될 심리적 이슈들-역기능, 분노, 자존

감, 상처, 용서와 치유-은 강단보다는 교육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의 상호 유기적인 역

할이 강조된다. 소위 기독교교육은 교회에

서 모두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생

각의 틀을 깨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체

계적으로 시작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

는 부모들이 가정내 기독교 교육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아울

러 교회는 부모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세

우고 주기적으로 교육하는데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교회교육 캠페인, 교회교육 자료 제공, 

부모교육 세미나 및 기도회 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인식 전환에 따라 온 가족을 대상

으로 5월 한달 간을 가정의 달에 맞는 주제

들로 꾸며, 장년부를 비롯한 온 부서가 동일

한 주제로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프로그램

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가정의 달 진행 형

태로 사용돼왔던 ‘온가족 새벽기도, 가족야

유회 등 특별 이벤트나 ‘유아부 놀이잔치 및 

노년부 경로잔치 등 각 부서별 행사’ 에서 

벗어나 온 가정이 함께 가정의 중요성을 되

새김 할 수 있는 형태이다.

특히 온 가족이 모두 모여 건전한 기독교

적 가치를 반영한 영화들을 보는 프로그램

이 토요일 오후나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되고 

있다. 즉 ‘소울 서퍼(Soul Suffer)’, ‘커레이

저스(Courageous)’, ‘파이어 푸르프(Fire-

proof), 그리고 ‘페이싱 더 자이안트(Facing 

The Giant)’ 등이 한인교회들이 선호하는 

영화들이다.  

‘소울 서퍼’는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태어

난 13살 베다니에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

로 제작된 영화다. 하와이 주 결선 서핑대회

에 출전 1위로 예선을 통과하는 기대주였던 

베다니는 결선을 앞두고 친한 친구 알리사

의 가족과 함께 서핑을 갔다가 상어의 공격

으로 한 쪽 팔을 잃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소울 서퍼는 이후 벌어지는 그녀의 극복 과

정을 감동있게 그린 영화다. 

‘커레이저스’는 4명의 경찰관이 주인공으

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

는 모습을 그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

고 있다. 이중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고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남성, 아

버지, 남편상을 제시하고 있다.

‘파이어프루프’는 소방대장 케일럽 홀트

는 불타는 빌딩 속에서는 사명감과 뜨거운 

동료애로 구조작업에 임하는 유능한 대원

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부인 캐서린과의 불

편하고 서먹한 관계로 고심한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내 캐서린 역시 결혼을 후회하

고 있다. 결혼 7년 만에 마침내 둘이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자, 케일럽의 아버지는 그에

게 ‘사랑의 도전(The Love Dare)’이라 부르

는 40일간의 실험을 제안한다. 케일럽은 부

부의 관계회복보다는 아버지를 위해 책에 

나오는 일들을 실천해 보지만, 별다른 변화

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케일럽은 아버

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서서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

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지금까

지 남을 구하는 데만 열중했던 케일럽은 더 

늦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어려

운 임무에 돌입한다.

‘페이싱 더 자이안트’는 두려움이라는 거

인의 허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스포츠 영

화이다. 

결론으로 5월 들어 맞게 되는 ‘가정의 달’

은 더 이상 이벤트적인 상징적인 사역이 아

니라 실제 이민 사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지

만 일어설 수 있는 동기와 도전을 교회는 선

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갈수록 균열이 심해 

붕괴 파산되기 직전과도 같은 결혼과 가정

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가정’성경적 가르침 어떻게...
가정사역전문단체, “가정의 달” 맞는 교회공동체 준비와 자세 소개

‘가족섬김’, ‘하나님의 결혼설계도’, ‘부부행복’ 등 보편적 주제 선호

부모가 가정내 기독교교육 리더로 세워지도록 관심과 배려 있어야 

적극적 참석 위한 동기를 제공하라! 

예수와 함께 하는 시간 통해 삶 변화시켜 나간다!



2013년 5월 4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목   회

세계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 제정해 놓은 유엔 아동권리 협

약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아이를 적

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고 힘없

는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어야 함은 

물론 마약이나 성적이거나 상거래

에 이용되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아이들의 몸

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 일을 해

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부딪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

지 못할 뿐 아니라(15조), 아이들만

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세

워지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

대로 시행되어지지도 못하고 있습

니다(26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한 교육에 저해되거나 위

험한 데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32조). 아

이들에게도 해로운 마약을 만들고 

하고 심지어는 판매되는 데까지 이

용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33조). 

성적 학대는 물론 성과 관련된 활

동에 아이들의 부모까지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

출되어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

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

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

에 놓아야(방치) 할까요? 이것이 전

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

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교육방법 혹은 세상의 시스템에 맡

겨 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저들에

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주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며 하나님은 우리에

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러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게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

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세

상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당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

한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신명기 6:4-9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을 부지런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하

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능력이 없

는 아이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

나님 사랑을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고 계십니까? 특별히 입시나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께서

는 이 명령을 어떻게 수용하고 계

십니까?

골프를 좀 칠 줄 아신다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

주일에 적어도 두 번 필드에 나가

지 않으면 골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 그렇다면 좀 난다 긴다 하는 사

람들은 아마도 필드에 거의 매일 나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중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

져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

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

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까요? 성경은 이 비중을 골프 잘한

다는 사람보다 더한 비중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냥”의 

정도가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라고 명령하

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

나님의 사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때와 장

소를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 말

씀 마음에 새겨두고 집에 있든지 길 

가든지 심지어는 잠 잘 때일지라도 

거기에다가 몸 속 구석구석까지 말

씀을 새기고 집구석 구석에도 말이

죠.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나님 사

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아야 하는 것

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자녀들은 하

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

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명

령은 생명의 길입니다(잠6:23; 

10:17).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

을 싫어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잠

12:1) 미련한 짓입니다(잠13:14). 

이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

(잠15:5)이요, 결국 하나님의 이 명

령을 받지 않는 것은 곧 죽음입니

다(잠5:33). 이 죽음을 ‘죽을까 하

노라’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죽음

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은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라

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2:17; 3:3).

세 번째, 자녀는 아이지만 이스라

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

미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한 어린아이를 잡아 세우시고 이렇

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노니 너희 돌이켜 어린아

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

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

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

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

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

라리 연자 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

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

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

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

니라”(마18:1-10).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

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

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2-14).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

해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올 때

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

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

에게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예수

님의 이러한 말씀은 아이가 다른 사

람들에게 거들떠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주인 된 이스라엘, 하나님

의 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

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 요셉을 위

해 축복하면서 유언할 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

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

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

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

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

이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 곧 이

스라엘, 하나님나라가 아닙니까?(

창48:15-1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아이들은 결코 작은,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버려지는 그런 자들

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여호

와께서 밤에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

로몬은 자신을 “나의 하나님 여호

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

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아

이임을 고백했습니다(왕상3:7).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

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

르심을 받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했습니

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

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

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아이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주십니다. 

그런 자를 작다 여기고 무시할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하

나님을 사랑하되 부지런히 배우도

록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

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이는 어떤 대상인가?
(잠언 1:7-9, 신명기 6:4-9)

푸/ 른/ 초/ 장 
김해근 목사

(온누리영광교회)

오랜만에 고국을 찾으니 많은 것

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

게 발전하는 터라 불과 4년만인데

도 가는 곳마다 낯설고 어색했습니

다.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를 다시 

되새겨 보면서 거미줄처럼 엉켜있

는 지하철 노선을 열심히 확인하며 

다녔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출근하

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노

인들 등 각개각층의 사람들로 가

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의 90%가 모두 전화기

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

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

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은 단지 0.01%에 지나기 않았

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며

칠 전 읽은 신문내용이 떠올랐습니

다. ‘자기주도 인생은 어디서?’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김 모 기자가 

쓴 일러스트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유의 이름을 가지고 현

세대의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빗대

어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냥 웃고

만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 말씀

드립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부모의 입장

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이가 남들보

다 일찍 뒤집는다던지, 옹알이를 

빨리 시작한다던지 하면 천재처럼 

여겨져서 시중에 파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러다가 천

재급의 두뇌는 아니라는 자각을 하

면서 한 단계 낮춰 ‘파스퇴를 우유’

로 바꿔 먹인답니다. 하지만 그것

도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인 서울대학 

정도는 가겠지 라는 기대로 ‘서울

우유’로 바꿔 먹인답니다.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고교를 

입학하여 첫 시험을 치르면 서울우

유마저도 턱도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고 이번에는 ‘연세우유’로 갈아 

본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고3

수험생이 되어 모의수능시험을 두

어 번 치른 후에는 다시 다른 00우

유로 아니면 최후에는 ‘저지방 우

유’를 선택한답니다. ‘저지방 우유’

란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대학이란 

뜻이라 합니다. 대학을 향한 부모

의 마음을 그린 유머랍니다. 

고국은 아직도 대학진학에 온

갖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런 씁쓸

한 유머도 생긴 것입니다. 아이에

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모

도 안쓰럽지만 학교로 학원으로 다

니며 삶에 대한 여유도 없이 자라

나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아파

옵니다.  

자기주도의 인생이 없는 아이들 

삶을 많은 시간을 학교에 학원에 

맡기는 생활입니다. 아이들의 희

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들은 전철

에 몸을 맡기고 학교로 가는 길은 

지친 모습들입니다. 잠시나마 등굣

길에 마음을 핸드폰에 맡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한 없이 슬퍼집니

다. 밝고, 건강하게 활발한 모습을 

기대했던 저의 잘못인지요?

어린 시절 생활계획표를 짜던 기

억이 납니다. 커다란 둥근 원을 그

리고 가운데 꼭지점을 찍은 후 12

조각정도로 나누어 아침에 일어나 

칫솔질, 식사 등을 구분하고 학교

가기, 방과 후 숙제하기 그분을 세

부적으로 나누어 복습하기, 예습하

기 등을 써넣은 후 잊지 않고 휴식

시간을 중간 중간 넣어서 그렸습니

다. 밤 9시에는 취침시간 그 다음

은 꿈나라 순으로.... 그래도 스스로 

학습을 할 줄 아는 과거와는 달리 

학습계획표를 짜주는 가정방문형

업체에 ‘자기주도 학습지도사’라는 

자격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

니 제가 본 지하철의 아이들은 마

치 인형같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저 손끝에 핸드폰을 들고 기계처럼 

손을 움직이고 있던 모습은 그들에

게 있어서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으

로 여겨집니다. 

자기주도가 없는 사람들의 생은 

불행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아

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생

을 즐겁고 보람되게 살아가길 기

원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만

난 우리의 젊은이들은 마치 ‘좀비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실존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

었습니다. 그들의 옆에, 앞에, 뒤에 

누가 서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으며 

관심조차 없는 싸늘함이 흐르는 전

철 객실 안의 모습 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들은 추운 

겨울 날씨만큼 쓸쓸해보였습니다. 

중년들은 평생 모은 돈과 융자로 

구입한 주택이 부동산 하락으로 인

해 경매로 넘겨야 하는 안타까움에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젊은이들

은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

의 위협과 경제 침체의 외부적 요

인들도 우울하게 합니다. 80-90년

대 활기차던 그 시절의 나라에 대

한 열정이 그립습니다. 집으로 돌

아오는 귀국길이 고국에 대한 애절

한 마음으로 가슴이 저며 옵니다.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자기 주도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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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저는 1.5세 목회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거의 쉬지 않고 목회자로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좀 지쳐있어 

목회자로 사역과 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지요? 

-벨리에서 Kim

A: 목회자들 가운데 지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카고의 빌 하이벨스(Bill 

Hybels)는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3가지 계기판이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계기

판(Physcial gadget)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계기판(Spiritual gadget) 그리고 마

지막은 감정적 계기판(Emotional gadget)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상태는 매일 잘 먹고 충분히 쉬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하며 영적인 

상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휴식을 영어

로는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이라고 합니다. recreation은 Re와 creation이 합

쳐진 말로 재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다보면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러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만사가 의욕이 없고 쉽게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때의 휴식은 새로운 창조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

을 보면 능력의 종 엘리야도 낙심하여 죽기를 원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두려워 그 길로 아라비

아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통

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큰 비를 내리는 등 큰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여자가 두려워 숨게 되고 죽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고 피곤이 완전히 풀리기까지 실컷 잠을 자게 한 후에 그를 호렙

산으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먼저 휴식을 취하게 한 것입

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정서는 

쉬는 것과 노는 것의 혼동하여 쉬는 것을 죄악시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휴식 문

화가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쉰다는 것은 Divers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바꾸

어서 다른 것을 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려간다면 같은 

종류의 일이지만 이런 경우는 Diversion이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책을 읽으

면 이것도 Diversion이 됩니다. 쉼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계를 위한 일

이나 목적을 위해 계속하던 일을 접어두고 잠시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에 여유

를 가지는 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목회사역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모양의 갈등과 긴장,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목회

자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사명감에서도 그렇고 교회성장에 대한 과도한 부

담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건강이 쉽게 나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

다. 하나는 지나친 과로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입니다. 목회자

의 삶은 설교를 준비하는 일 하나 만으로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많은 정신적 부

담을 가지는데 교회성장에 대한 심적 부담, 그 외에도 당회운영 및 행정, 인간관

리 등 무거운 정신적 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비난하기를 즐기

는 못 말리는 교인들의 비판을 받고 눈치까지 받기에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두

렵고 주눅이 들고 낙담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참고 견딘다는 것

은 결국은 병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는 쉼이 필요합

니다. 목회자의 쉼과 휴가는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와 교회를 위

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쉼과 휴가는 목회와 교회위해 필요 

지금은 다음세대가 당한 영적 전쟁을 위

해 뜨거운 중보 기도가 절실한 때이며 크리

스천들의 목소리(VOICE)를 높일 때입니다!

AB(Assembly) 1266이 지난주에 캘리포

니아 교육청과 의원에서 통과하게 되었습

니다. 이 발의안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

생들로 하여금 남녀 상관없이 성(남여) 정

체성을 가려야 할 프로그램과 행사들과 그

룹 활동들안에서도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학

생들이 하고 싶은 행사나 프로그램, 활동들

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허락하게 만든 법

안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남녀 따로 하던 운동종목

들(예: 레슬링, 권투 등)까지도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남녀 구분 없이 신청해 

들어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학교 교사나, 카

운슬러, 학교 측에서 이런 학생들의 요구를 

저지해서도 안되고 받아줘야만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무로 새롭게 수정된 법안입니다

(아래 참조).     

프로그램, 활동, 운동 종목뿐 아니라 남녀 

시설까지도 함께 쓰는 것이 허락되었습니

다. 예를 들어, 남녀 따로 쓰던 운동 탈의실

이나 화장실 등등이 그 예입니다. 

 
SECTION 1 

(f)A pupil shall be permitted to partici-

pate in sex-segregated school programs, 

activities, and facilities, including athletic 

teams and competitions, consistent with 

his or her gender identity, irrespective of 

the gender listed on the pupil’s records.

AB 1266(Assembly Bill)을 개시하고 제

출한 사람들의 정체와 목적

 

그동안 SB48(동성애/성전환자/양성애

를 긍정적으로만 교과서에 넣게 만든 법안) 

법안 때문에 자주 들은 이름들입니다. 캘리

포니아의 민주당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으

로 샌프란시스코 의원인 Tom Ammiano와  

SB48 법안을 만들어 동성애 교과서를 만들

게 한 Mark Leno 그리고 Ricardo Lara 상

원의원들이 이 황당한 발의안을 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정치인들끼리 ‘캘리포

니아 민주당 동성애 운동가’ 단체를 만들어

서 마치 Harvey Milk  가 샌프란시스코의 

최초 동성애 운동을 펼친 것처럼 샌프란시

스코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와 미국 전

역까지 정치적 힘을 사용하여 동성애 운동

을 펼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발의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녀

들에게 아무 해를 안끼친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이미 성전

환을 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기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나쁜 영향을 끼

칠 일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요?  이 발의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의안은 성전환자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남녀 학생들에게 남녀 구분없이 모든 학교

생활과 모든 장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전환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성전환자 학생들만을 위한 것임을 발의안

에서 명시해야 하지만 그런 명시는 없습니

다.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 전체 학생들 중

에서 성전환 한 학생들은 극히 매우 소수이

지요. 또한 성전환을 한 학생들도 역시, “여

자” “남자” 의 성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에 성전환자 학생들만

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 있

지 못한 것이지요. 

또한, SB323 법안이 거의 통과단계에 있

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의 성향을 인정하지 않

는 유스(Youth) 단체와 비영리단체(Non-

Profit.org)들에게는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

다고 생긴 법안입니다. 또 이 법안은 너무

나도 확연히 기독교 단체들과 특별히 기독

교 유스 단체들을 핍박하는 법안이 될 것

입니다. 

우리가 할일 ACTION TO TAKE: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립학

교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마치 어린양을 늑대소굴에 보

낸다는 심정으로 보내게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내 자녀, 남의 자녀 상관없이 지금은 하

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

명을 받은 주님의 군사들로서 우리 크리스

천들은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일처럼 가슴아파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공립학교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학생들이 (

신앙이 있고 없

고를 떠나서) 하

나님을 알고 하

나님의 사랑 안

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입니다.   

특별히 동성

애/양성애/성전

환자로 성정체

성에 혼돈한 아

이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그들

이 하나님의 사

랑 안에 돌아오

도록 기도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가 영적으로 건강

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

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말씀

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실근

거로 양육하여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문화’ 만들기, ‘성

경적 세계관 교육’에 집중-예수님의 세대 

만들기!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보호단체)는 

교회와 가정에서 크리스천 학교, 크리스천 

홈스쿨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공립학교는 영적 전쟁터...성정체성 구분 않는 프로그램 행사 허용

통과 눈앞 SB323 법안은 유스/비영리 단체에 세금혜택 주지 않아

AB(Assembly) 1266 통과



죄책감(罪責感, Guilty Con-

science)은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

에 대하여 책임(죄에 대한 責任)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죄책감은 

내면으로 향한 적개심이며,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죄 문제의 해결도 자신이 

하겠다는 병적인 심리현상이다. 이

같은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면 미칠 

것 같고 나 자신이 형편없게 보이

기도 하고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 죽

어버리면 이 감정에서 자유스러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늘 불안하

고 초조하고 긴장된 삶을 살게 된

다. 죄책감이 지속되다보면 우울증

이 생기고 분노를 더하게 되며 사

회적으로 부적응 하는 사람이 되고 

때로 결혼파탄에 이르게 되며 약물

남용에 빠지고 정신병에 이르기도 

하며 심지어 자살로 생을 끝마치기

도 한다.

“내가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리

라!” “내가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리

라!” “나는 매일 성경을 몇 장 읽으

리라!” “내가 이제부터 온전한 십일

조 생활을 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주일성수를 하리라!” “내가 이제 깨

달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 실천하며 

살리라!” 등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

을 바라보며 신앙적으로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

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러니하

게도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죄책

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 교회가

서 설교를 듣는 게 너무 힘들고, 목

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죄책감이 더 

심해지고, 난 저렇게 못 살고 있는 

데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

시면 어떡하나 등의 생각으로 안절

부절 못하고, 더 나아가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며 자신의 구원마저 의

심하게 한다. 죄책감이 심하면 하

나님의 용서까지도 수용할 수 없

게 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

리스도인 모두에게 죄를 깨닫게 하

시지만(요16:7-13), 그리스도인에

게 죄의식을 주시는 것은 죄책감으

로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

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

못을 고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도

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다. 

죄책감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해

당되고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죄

의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죄책감은 우울증과 절망

을 일으키지만 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체험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은 죄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죄책감

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버려야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죄의식은 가져야 하고 한 

가지 더 가져야 할 것은 영적인 부

담(負擔,Burdens)이다. 많은 현대 

교인들은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

도 없고 영적인 부담도 없이 나태

와 무사안일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선호한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 묻

혀 교회출석, 십일조, 주일성수, 헌

신과 봉사 등을 어느 누구의 간섭

과 부담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

로 빚진 자의 부담을 갖고 신앙생

활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사도 바

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롬

13:8)고 했다. ‘사랑의 빚’이란 ‘결

코 갚을 수 없는 희생적, 헌신적, 무

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을 말한다. 사랑은 받아본 자가 사

랑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주는 사랑

을 할 수 있다. 사랑의 빚을 진 자가 

사랑의 빚을 갚게 된다.

또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

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라”(롬1:14-15)고 말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대회

심한 후 복음에 빚진 자의 부담을 

가지고 이 기쁜소식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삼상12:23)고 말했다. 그리스도인

은 영적으로 기도에 빚진 자들이

다. 그러므로 시험에 든 자, 마음에 

상처입은 자, 버림받은 자, 악한 영

에 눌린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

므로 기도의 빚을 갚는 삶을 사는 

영적 부담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비하, 열

등감, 두려움, 수치심 등에 휩싸여 

낙담 절망하며 디프레스 우울증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스스

로 생을 마감하는 죄책감을 과감하

게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죄의식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를 바라며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기도와 

용서의 빚진 자로서의 영적인 부담

을 가지고 빚 갚는 삶을 살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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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가톨릭신자 12억 돌파...한국 522만명

세계 가톨릭 신자가 12억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한국 신자는 522만명인 것

으로 집계됐다. 교황청이 최

근 펴낸 ‘교회 통계연감’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가톨릭 신자가 12억1천359만1

천 명으로 파악됐다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24일 밝

혔다. 이는 세계 인구의 17.5%로, 2010년보다 1천792

만 명 늘어난 것이다.

나라별 신자 수는 브라질(1억6천478만명)이 가장 

많았고, 멕시코(1억44만6천명), 필리핀(7천890만명), 

미국(7천53만6천명), 이탈리아(5천783만4천명) 순이

다. 교황 프란치스코를 배출한 아르헨티나는 3천801

만6천 명으로 열 번째로 신자가 많았다. 한국은 522만

명으로 전년보다 8만5천 명 늘었지만 순위는 2단계 떨

어진 47위를 기록했다.

대륙별 신자 수는 아메리카 5억9천231만 명, 유럽 2

억8천574만6천명, 아프리카 1억9천366만7천명, 아시

아 1억3천223만8천명, 오세아니아 963만명이다. 대륙

별 인구 대비 가톨릭 신자 비율은 아메리카 63.1%, 유

럽 39.9%, 오세아니아 26.1%, 아프리카 18.6%였으며, 

아시아는 3.1%로 가장 낮았다.

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5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할 

때는 7.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대륙별 

증가율은 아프리카 22.3%, 아시아 11.6%, 오세아니아 

9.1%, 아메리카 5.2%, 유럽 1.3%였다.

무슬림형제단 시리아 조직 재건에 `긴장’

시리아 반정부 진영에 참

여하는 아랍권 최대 이슬람 

조직 무슬림형제단이 시리아 

내에서 조직 재건에 나서겠

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시

리아 야권 내 세속주의·자유

주의 분파는 종교 색이 강한 무

슬림형제단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망명 중인 시리아 무슬림형제단 지도자 리야드 알 

샤크파는 터키 이스탄불 소재 사무실에서 이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를 갖고 조직 재건 결

정을 밝혔다. 그는 또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내 지역에 

사무실을 열기로 하고 조직원들에게 개설 작업에 착수

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샤크파는 “(내전) 초기에

는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기보다 혁명에 힘써야 한다고 

봤지만,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집단이 나타나는 만큼 

이제는 우리도 조직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최근 시리아 내에서 격주간지 발행

도 시작했다. 반군 점령 지역에서 1만여 부 가량을 발

행한다. 무슬림형제단은 시리아 내에서 지난 1963년 

이래 활동이 금지됐다. 바샤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의 

부친인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은 1982년 하마 시

에서 무슬림형제단이 봉기를 일으키자 무력 진압을 감

행, 2만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기도 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시리아 반정부 세력의 초기 연합체

인 시리아국가위원회(SNC)에 참여해 활동해 왔다. 그

러나 최근 시리아 야권 일각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이 과

도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들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분열 상태인 

야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

난달 시리아 임시정부 총리로 선출된 가산 히토(50)도 

무슬림형제단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이 더욱 광범위한 단일연합체인 시리아국민연

합(SNCORF)을 결성한 것도 무슬림형제단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샤크파

는 자신들이 야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은 ‘외세’의 

지원을 받는 측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

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시리아 땅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며 “그들은 미디어 상의 얼굴마담일 뿐이고, 우

리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고 비난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무장대원 경찰습격 25명 사망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급진단체 ‘보코하람’ 

소속으로 보이는 무장대원들

이 경찰서와 은행을 습격해 

경찰관 5명 등 25명이 숨졌다

고 현지 경찰 간부가 26일 전

했다.

나이지리아 요베주 경찰청장인 사누시 루파이는 25

일 무장대원들이 가슈아 마을의 경찰서와 은행을 습격

해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때문에 경찰관 5명과 무장

대원 20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무

장대원들이 은행에서 약 6만달러를 강탈했다고 덧붙

였다.

대중문화, 사탄 논란의 발자취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신

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사

탄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양 

등이 등장한다는소문이 SNS

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 젠틀

맨은 유튜브 일일 조회수가3 천만 건이 넘어서는 등 일

일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데 이어, 전체 조회수가 2억 

건이 넘는 등 전작인 강남스타일에 이어 엄청난 인기

를 끌고 있다. 

그런데 싸이의 젠틀맨이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주장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싸이를 ‘악마,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글과 함께 젠틀맨 영상의 특정한 부분을 캡처

한 이미지가 게재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사탄을 상

징하는 여러 형상과 문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 첫 화면에 나오는 네 명의 노신

사들을 영어로 하면 올드 젠틀맨(old gemtleman)이라

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바로 ‘악마’라는 

뜻이 들어 있는 점을 들어 사탄적이라고 해석하고 있

다. 즉, 싸이가 이 네 명의 노신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사탄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또 싸이의 신곡 발매일이었던 2013년 4월 12일을 

2+0+1+3+4+1+2 이런 식으로 더할 경우 13이라는 숫

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 역시 사탄인 루시퍼를 의미하

는 뜻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체크판 문양, 별,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형 등이 모두 사

탄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주장한다. 싸이를 세계적 스

타로 만들어준 노래 강남스타일에 나오는 말춤 역시 요

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부르는 4명의 기수가 오기

를 기원하는 춤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사탄이 사람들

을 현혹하기 위해 대중문화를 선택했고, 싸이가 세계적

인 인기를 끄는 이유도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주

장은 기독교계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지난해 레

이디가가 방한 공연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녀의 

공연을 반대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레이디가가의 노래 

중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가사가 들어 있고, 앨범에 악

마를 상징하는 섬뜩한 얼굴이 나오는 등 레이디가가가 

사탄 숭배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기독교 

전통 신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죄책감은 버리고 영적 부담은 가지자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성경과 기독교역사의 중심을 이

루는 유서 깊은 이스라엘 땅 예루

살렘에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주

관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로 모인 것은 

매우 뜻이 깊습니다. 오랫동안 기

도하시며 준비한 장영춘 목사님과 

진행을 위해 수고한 스탭진 여러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세미나와 더불

어 성지(Holy Land) 여러 지역을 

탐사(探査)하는 스케줄이 빼곡히 

짜여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여러 

내용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

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

렘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윗의 왕도로 솔

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승천

하신 지역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어 교회가 탄생함과 동시

에 복음전파의 진원지이기도 합니

다. 

이런 성지를 둘러보면 앞으로 성

경을 읽는 시각(視角 visual angle)

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들이 보다 입체적(立體的 three 

dimensional)으로 보여서 말씀이 

동사화(動詞化)되는 은혜를 맛보

게 됩니다. 또한 교육목회의 개선

을 위해서도 여러 면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

씀을 자녀들에게”(신6:4-9)라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오늘날 우

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교육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유대인 교육(shema)의 근

간을 이루어왔습니다. 따라서 유대

인들은 독특한 신앙의 정체성

(identity)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선민(選民 chosen people)사상과 

더불어 구원자를 희망하는 메시안

이즘(Jewish Messianism), 그리고 

참으로 응집력이 강한 영적인 구

심점(Zionism)을 수립하고 이를 

변함없이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생명의 말

씀을 자녀들에게 야무지게 가르쳐

야 합니다. 아무쪼록 시대적인 사

명으로 알아 값진 교육전통을 세

워나갑시다. 우리가 굳이 이곳에 

모여 세미나를 개최한 목적과 위

의 주제를 정한 장영춘 목사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

니다. 나의 강의내용도 당연히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명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도

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 로

마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

니다. 그 과정에서 100여만 명이 

항거하다가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패

망한 지 1900년이 지나도록 흩어

져 살던 유대인(diaspora)들은 특

별한 신앙(우리와 믿음의 본질이 

다르지만)과 고유 언어 그리고 문

화를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특출하였는지 제2차 세

계대전 중 나치(Nazi)의 지도자 한 

사람인 아돌프 아히히만에 의해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역사의 장면들을 기념한 

추모관(Yad Vashem)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

들은 힘을 모아 마침내 꿈에도 그

리던 고토(故土)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대한민

국)와 함께 UN의 승인아래 이스라

엘이라는 독립 국가를 세웠습니다. 

나아가 1967년에는 6일 전쟁을 통

해 주변의 2억 명(아랍인들)과 맞

서 싸워 단시일 내에 남쪽으로 시

나이반도를, 북쪽으로는 갈릴리바

다의 수원지(水源池)인 헐몬산을 

포함한 골란고원을 그리고 서쪽으

로는 사해바다를, 사방으로 드넓은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옛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창

13:14, 15)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7족

을 쫒아내고 열두 지파에게 분배

했듯이, 2000년간이나 그 지역을 

차지해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영토를 다시 회복했습니

다. 뿐만 아니라 사막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가 없어서 메마르고 황막하던 산

과 계곡들을 울창한 숲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현대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밖으로 인

류역사를 빛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 무

엇이 그리고 어떻게 다르기에 출

중한 인물들을 배출하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비

상한 능력을 발휘하였을까요? 거

기에 필경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

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으

로 더 우수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는 이

유는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자녀교육에 그 요인

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

로 유구한 역사와 교육전통을 수

립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

준히 계승한 데 있습니다. 그 배경

과 실상을 고찰하며 핵심내용을 

터득합시다. 아울러 이를 거울삼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킵시다. 

그리하여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

에 신앙의 맥이 끊임없이 이어지

도록 합시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유대인들의 

신앙과 교육전통을 두 가지 측면

과 관점에서 살펴보며 교훈을 받으

려고 합니다.  

A. 성경적인 관점

1. 본문에서 강조되는 교육원

리-이론과 실제

본문(신6:4-9)의 핵심내용과 교

육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4). 이 말씀에서 신앙생활의 대상

을 확립하고 구심점을 분명히 규정

합니다.

2)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

랑하라(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

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

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구체

적으로 수립합니다.

3)말씀을 마음에 새기라(6). 신

앙생활의 기준을 마음에 각인시키

고 모든 지식의 기초를 이루게 합

니다. 잠언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

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4)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라(7-9). 단지 

이론(지식)으로만 깨우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생활현장은 곧 

말씀의 실습장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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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본문에서 강조되는 교육원리인 이론과 실제 소개

족장시대-성막-성전-회당으로 이어지는 신앙전통 고수

예배음악에 있어 회중찬송은 아

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

중찬송이 지난 20년 사이에 형태가 

많이 바뀌어져왔습니다. 물론 예배

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졌습니

다. 지금은 주일예배에서도 대부분

의 교회가 복음성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경배찬

양으로 불려지고 있는 복음성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

국 작곡가들에 의해 쓰여진 가스펠

송(Gospel Song)과 한국적인 복음

성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스펠송은 

주로 가사를 성경에서 발췌하여 그 

위에 곡을 붙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적인 복음성가는 개인적인 신

앙고백과 간증적인 내용의 가사에 

곡을 붙인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복음

성가는 대중가요의 영향을 많이 받

아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

는데 한국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의 생활 속에 눈을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라디오나 TV를 통해 

들리는 것은 가요뿐이기 때문에 한

국 국민에게는 아주 깊숙이 가요문

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

히 ‘노래방’ 문화를 대표적으로 꼽

을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오락이 

가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

요풍의 복음성가가 거룩한 옷을 입

고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가요란 무엇인가? 내용으로 보면 

표현이 직설적이고 주로 사랑과 이

별 또는 눈물과 기다림 그리고 그

리움 등으로 되어있는데 한 많은 

한국 백성들에게는 아주 잘 어울리

는 소재들이며 음악적으로는 리듬

꼴이 단순하고 멜로디는 주로 반복

하기 때문에 두세 번만 들으면 그

냥 따라서 부를 수 있도록 구성되

어있습니다.

일생을 이러한 가요에 입맛이 들

어있는 현대의 교인들에게 대중가

요풍의 복음성가는 어디선가 들어 

본 듯한 익숙한 멜로디와 기타 반

주로 흥을 더해주는 리듬이 그리 

싫지 않으며 듣기 좋고 부르기 좋

고 가끔은 신도 나고 기분이 좋으

니까 은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뜨거워지고 기

분이 좋아져 은혜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시작도 동기도 과정도 목

적도 순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지켜져 왔으며 이 복음

의 순수성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

켜온 신앙의 선조들의 절제와 헌신

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

아야 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

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찬양

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야 어떠하던

지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교인

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

의 흥미에 맞추어주는 것입니까?

한 번은 크리스천 록그룹 리더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 보았습니다. “형제여! 이 복음

성가를 드럼과 전기기타와 재즈용 

전자올갠을 사용하지 않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그

는 한 마디로 말하기를 “안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이유

를 물었을 때 그는 “재미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재미를 위해서 복

음성가를 부르는 것입니까? 그들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울기도 하

고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하던 흥

분과 도취에 빠지게 되고 실체의 

자신이 아닌 극적 인물로 변하여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

가 진실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 앞

에 직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

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

려야 합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호

소하고 사람의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도 교인들의 삶에는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찬

양의 주체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

다. 진정한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

이 되지 못하고 사람중심의 행사로 

이루어진다면 본질상으로 볼 때 이

미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찬양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찬양의 주체

 칼럼 음악목회 (5)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황 의 영 목사
(SBM 대표)



성품칼럼

감사의 성품으로 찾아가는 행복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행복이란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것이 특징이지요. 행복을 느낄 때 동반되는 정서기

능은 즐거움, 사랑, 희망, 감사 등의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반면 분노, 공포, 따위의 부정적인 정서도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

면 적당히 부정적인 정서가 때로는 인류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분노는 적과 싸울 준비를 하게하고, 공포는 위험으로부터 피하

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온

실과 같은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동물보다 가끔 맹수의 공격을 

받게 한 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긍정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

슨은 기쁨,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인지능력을 확장시키고 사회

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 

확장 및 구축이라는 이론에 의해, 기분이 좋아지면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폭이 더 확장된다는 내용입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개선된다는 실험결과를 통해 일시적인 긍정적인 정서 

때문에 인자능력이 확장되면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더 오랫동안 구축

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부하라고 강요

하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 인지능력이 확장되어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

가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요.

대지진으로 인해 환란을 겪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선진 시민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

리는 한 시민의 인터뷰에서 “수돗물이 끊겼지만 우리 마을에는 지하수

가 있어서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에 세계가 큰 감동을 느꼈지요.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 또 감사란 ‘다른 사

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

현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지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

이며 행복을 선택하는 지름길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또 다른 성공의 기

회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감사의 성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지 아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지요.

누구나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요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친 우리에게 타

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전4:4)라고 말씀하십니

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지구의 나이 6천년, 무신론자

에겐 조롱거리”. 어느 크리스천신

문의 기사제목인데 창조과학자들

은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 지구 

나이가 6천여 년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만한 말인 것

은 인정하지만 이런 조롱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

들의 입에서도 나온다. 지구 나이

가 46억년 되었다는 증거는 정말

로 있을까? 지구가 나이가 수천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정말

로 없을까? 

성경이 말하는 6천여 년을 믿지 

않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연대측정법은 방사성 동

위원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

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방사

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우라

늄과 탄소 동위원소일 것이다. 그

러나 연대측정에 사용되는 원소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암

석 연대측정에는 우라늄(U), 토륨

(Th), 납(Pb), 스트론튬(Sr), 칼륨

(K) 등이 사용되고 생명체의 연대 

측정에는 탄소(C) 14-질소(N) 14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모래시

계가 1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지만 원리가 

동일하듯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들의 원리는 모두 다 동일

하다.

여기서는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통해 지구의 나이가 수십

억 년이 아니라 수천년이라는 연

구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

고로 이 연구를 위한 연대측정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일반 연구

소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세상 과학자들의 학회(American 

Geophysics Union, 2003년 12월)

에 심사를 거쳐 발표되었다. 

1. 방사성 탄소동위원소 연대측

정법의 원리와 가정들

대부분의 탄소는 질량이 12인데 

질량이 14인 탄소(C-14)가 있다. 

이 탄소14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형태인 질소14로 변해간

다. (1)이 변화속도는 아주 느린데 

현재의 탄소14 절반이 질소14로 

변하는 데는 약 5730년이 걸린다. 

(2)현재 공기와 모든 생명체들에 

들어있는 탄소12와 탄소14의 비

율은 1조:1이다. (3)생명체가 죽으

면 생체 속에 들어 있던 탄소14가 

기체질소14로 변하여 없어지므로 

죽은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탄소

14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4)따라서 연대를 알고 싶은 유기

물인 화석이나 석탄, 혹은 탄소로

만 구성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등

은 방사성 탄소법으로 측정 가능

한 물질들이다. (4)탄소12와 탄소

14의 비율이 너무 낮아지면 측정

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론상 10

만년 실제적으로는 6만년 이상이 

되면 오차가 너무 커 탄소동위원

소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5)생

명체가 죽을 당시 혹은 다이아몬

드가 생성된 당시의  탄소12와 탄

소14의 비율은 반드시 현재와 같

은 1조:1이어야만 한다. 이런 조건

들을 모두 만족 할 때만 이 연대측

정 결과를 정확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도 실제로도 

그렇지 못하다.

2. 석탄의 나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미국 에

너지부 석탄시료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10개의 석탄을 골라 방사성

탄소연대측정을 하였다. 그 석탄

들은 진화론적인 연대로 고생대

에 해당하는 석탄 4개(3억1800만

년-2억 9900만년전), 중생대 석탄 

3개(1억4500만년-6500만년전), 

신생대 석탄 3개(5500만년-3400

만년전)였다. 

분석결과 모든 석탄들은 방사성

탄소를 가지고 있었다. 방사성탄

소동위원소 연대측정이론에 의하

면 죽은 지 10만년 이상 된 생물체

에는 방사성탄소가 발견되지 않아

야 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적인 역

사가 사실이라면 이 석탄들은 모

두 다 10만년이 넘은 것이므로 방

사성탄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

야 한다. 따라서 방사성탄소가 발

견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석탄들은 

10만 년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석탄의 방사성탄소는 진화론적인 

연대가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석탄 속

의 방사성탄소비율이 진화론적

인 지질연대(6억년, 1억년, 3000

만년)에 상관

없이 동일하

였다. 이 사실

은 진화론에

서 3억년이라

고 주장하는 

고생대나, 1억

년이라고 주

장하는 중생대

나, 3000만년

전이라고 주장

하는 신생대가 

다 같은 어느 한 시점이란 말이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데이터와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을 통하여 그 

시점이 BC2350여년전에 있었던 

노아홍수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3. 다이아몬드의 나이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나 

그 어떤 화석을 측정하든지 모든 

생명체들 속에는 상당한 양의 방

사성탄소가 들어있다. 다시 말하

면 10만년이 넘는 생명체나 흔적

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세

상 과학자들은 측정하는 물체가 

오염되어 그런 결과를 냈다고 변

명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1984

년-1998년 동안 과학자들이 발표

한 탄소동위원소 분석보고가 70

가지였는데 모두 다 오염된 것이

었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측정할 

것도 역시 오염될 것이므로 결국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사용

하면 안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오염 가능성 문제를 깨

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다이

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되어있을 뿐 아니라 그 탄소결합

이 너무 강하여 극심한 조건으로 

세척을 해도 부서지지 않는다. 따

라서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샘플

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30억

년-10억년전에 생성 되었다는 다

이아몬드에서도 방사성탄소가 발

견되었다. 또, 그 양을 계산하고 과

학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하면 약 

6000년이 나온다(이 보정방법은 

지구의 자기장과 관계있는데 추후

에 소개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

로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데이

터들은 과학자들의 비평을 거쳐 

일반 학회에 발표가 되었다. 

 
4. 성경의 믿음은 수천년의 믿

음

성경에는 수천년의 지구역사를 

직접 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수

십억 년을 믿을 수 있다고 둘러대

는 신자들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역시 3위 하나님만 계신다고 언급

하는 구절도 없다. 하나님은 세 분

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4위도 계

시고 5위도 계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여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신다는 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마찬가지

로 성경만으로 판단하면 지구 역

사도 수천년이 확실하다.

방사성 동위원소법을 비롯하여 

긴 시간은 모두 다 성경 밖에서 들

어온 것이다. 그 장구한 시간을 과

학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이 들

어가 있는 결정들일 뿐이다. 창조

과학자들은 그 믿음이 과학적이

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결론을 거부하고, 대신 성경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

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방사성탄소의 예를 보아도 성경

의 역사는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

다. 살아있는 생명체건 죽은 생명

체건 혹은 무생물이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으로 55,000년(보정하면 

6,000년)보다 오래된 것은 없다. 

과학에 속아서 혹은 세상의 조롱

이 무서워 성경을 마음에서 내려

놓는 치명적인 실수가 없기를 바

란다. 성경이 무신론자들에게 조

롱받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성경

이 아니다(벧후3장).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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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석탄시료은행 석탄, 30-10억년전 생성 다이아몬드서도 

방사성탄소 발견”...10만년 넘으면 방사선탄소 안 나와



남가주지역에 위치한 

각 기독교대학교와 신학

교들의 2013년도 봄학기 

학위수여식이 아주사퍼

시픽대학교를 시작으로 6

월까지 잇따라 거행된다. 

다음은 2012년 남가주 대

학들의 봄학기 학위수여

식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KIM선교회(Korean Israel Mis-

sion)가 주최하는 2013 KIM 리쉬

마비전트립(LishmahVision Trip: 

LVT)이 오는 7월 9일부터 17일까

지 이스라엘에서 진행된다. 

리쉬마 비전트립은 21세기 꿈을 

여는 교육을 위한 이스라엘 성지순

례 및 유대인 교육현장을 탐방하는 

테마여행이다. 리쉬마(Lishmah)라

는 의미는 ‘토라를 위한’(For the 

sake of the Torah)이라는 의미에

서 비롯된 것으로 유대인교육에 있

어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이다. 

킴선교회는 이러한 유대인교육

철학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

신 다음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

르게 양육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자 리쉬마 비

전트립(LVT)을 준비했다. 

LVT는 성지순례는 물론 유대교

육현장인 예루살렘, 헤브론, 갈릴리

의 예쉬바와 회당 유대인 학교 등을 

방문하게 되며 유대인교육 전문가

들과 히브리대학의 유대인교육 교

수들의 특강 및 비전토론회를 갖게 

된다. 또 메시아닉교회 예배에 참석

하고 메시아닉 사역자와 만남 및 이

스라엘 성서공회 등을 방문하게 된

다. 

KIM선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이

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

복을 위해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성

실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

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재

확인하고 메시아닉 유대인들과의 

사역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스라

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종교, 문

화적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를 돕

게 된다. 

이 비전트립은 유대인교육에 관

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

며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환영한다. 

강사로는 허정문 목사(히브리대 

유대-기독교비교종교학 박사준비

과정), 하이 바할룸(히브리대 B.A과

정)과 특별 강사로 쯔비베커만 교수

(히브리대 유대인교육 멜튼센터 학

장), 바룩슈바르츠(히브리대학 수

학자, 하브루타교육전문가), 호렌치

크 가브리엘 교수(히브리대학 유대

인교육 심리학자)를 비롯해 한국 교

육학교수 및 메시아닉 사역자들이 

강의를 맡는다. 

비전트립 경비는 한국에서 올 경

우 380만원이며 해외 참여자들은 

1,600달러(항공료 별도). 자세한 것

은 ddazii@hanmail.net/ddazii@

gam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제27회 성결포럼

이 ‘북한선교를 위

한 새로운 선교 패

러다임’이라는 주제

로 미주성결대학 채

플실에서 지난 23

일 오전 10시30분

에 열렸다. 이날 포

럼은 이우용 박사

(NAFEC 대표)가 발

제자로 나서 북한선

교에 대해 나눴다. 

이우용 박사는 북한선교는 우리

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북한선교

를 위해서 국제개발선교이론이 필

요하다며 이는 북한사회를 보다 향

상된 사회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

교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국제개발선교를 위해서 무엇보다

도 지속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며 이

를 통해 북한주민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선교란 결국 

북한 안에서 하나님나라의 패러다

임 변환이라고 설명하고 이 변환을 

통해 북한에 기독교적 문명을 일으

키는 사역”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기독교 문명을 북한에 확

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전도와 국제

개발을 통해 기존의 북한문명사관

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

을 발견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발견

이 하나님나라 패러다임이다. 북한

에서 하나님 나라 패러다임이 발견

되게 하는 것은 교회나 선교단체들

이 국제개발 수단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찬에 나선 정용갑 박사는 “북

한선교는 낮은 자세와 섬기는 자세

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우

용 박사의 내재하는 동질조직체 활

용, 패러다임 변환이론이란 북한선

교 접근방법에 동감한다고 말하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약한 마

음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NAFEC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쌀’ 등을 제

공하는 것은 바로 약함의 선교다. 북

한 어린이를 돕는 것은 모든 정치이

념이나 종교를 떠나 하나로 묶는 공

유점”이라고 말했다.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

사)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황의정 박

사의 사회로 열렸으며 발제와 논찬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은 후 NAFEC

의 이윤경 실장이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영양쌀 보내기, 어린이 이불 보

내기, 사탕캠페인, 그리고 최근 시행

중인 콩 종자(Soybeen Seed) 보내

기 운동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

을 가졌다.

NAFEC은 북한의 고아들과 굶주

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식량, 의

복,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미얀마에 

교회와 병원을 건축하며, 한국의 현

지인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선교단

체로서 미국의 비영리재단이다.
<박준호 기자>

한 인 가 정 상 담 소

(소장 애니조, 김영

민)는 오는 5월 4일(

토) 오전 9시부터 12

시까지 정신건강 특

별세미나를 개최한

다. 세미나는 노인인

구 증가로 인해 노인 

정신건강에 관한 관

심과 집중이 높아짐

에 따라 한인노인 및 

부모를 돌보는 자녀

분들을 위해 정신건강 및 치매를 주

제로 열게 된다. 

한인가정상담소 오미숙 임상심리

상담 디렉터는 “2050년이 되면 노년

층은 88백만5천여 명이 되며 2010년

에 비해 2배 이상 된다. 2030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된다”며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노년층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그들의 필요인 ‘어떻게 행복한 노년

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

췄다. 그 일환으로 우울증, 치매 등

에 대한 세미나”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 나서는 정

신과전문의 조만철 의학박사는 “노

년층 중에 많이 생기는 질환 중 치매

는 우울증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

다. 우울증과 치매 등은 뇌에 생기

는 질병”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인들

의 정서상 노인들을 직접 돌보게 되

는데 노인들이 가족에게 스트레스

를 주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을 돌

보는 가족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비

롯 노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한인가

정상담소가 제공하는 세미나에 많

이 참석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4일 오전 9시 등록

이 시작되며 9시30분부터 10시30분

까지 신경과 의학박사 안필립 박사

가 ‘뇌의 노화와 치매에 대한 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10

시30분부터 50분까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두 그룹으로 나

뉘어 조만철 박사가 ‘노인 정신건강

의 이슈와 문제들’, 알츠하이머협회

에서 ‘치매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자

녀들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대처’라

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참가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하며 

미리 전화로 등록해야 한다.

▲문의: (213)389-6755, 제니퍼

오 (213)235-4860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전국재단(총회장 이우

호)이 주최하는 쿠바한인청소년 모

국방문 초청경비마련 골프대회가 

오는 6월 20일(목) 낮12시 샷건으

로 로스앤젤레스 로스트 캐년 골프

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골프대회는 

쿠바한인 후손가운데 청소년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그들의 뿌리교육

과 함께 모국의 발전상을 돌아보며 

비전과 도전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

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우호 총회장은 “미주한인이민 

110주년을 맞아 불운했던 105년전 

멕시코 이민선배들의 발자취를 돌

아보며, 1921년 노예와 같은 삶과 

죽음의 길에서 288명이 쿠바로 재

이민을 가서 정말 어렵고 혹독한 세

월을 보내며 반세기 이상을 공산치

하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보낸 우리의 혈육인 민족을 찾아보

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라고 금

번 행사의 동기를 밝혔다. 

미주 각 지역대표들이 참석하게 

될 이번 행사는 명실공히 전국골프

대회로 더욱 의미가 있으며 임용근, 

신호범, 김창준 의원이 명예대회장, 

송정명 목사가 대회장으로 섬긴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본부를 두

고 있는 미주한인전국재단은 금번 

행사 모금을 위해 한 회사당 100

달러씩 기부할 수 있는 회사를 찾

고 있으며 현재 로스앤젤레스 지역 

소향식당, 성박사 스시, 맵시팻숀, 

K-Lee Seamless, Closeout-USA, 

Bagle Apparel, F&F, 마이애미역  

패션빌리지, 생명나무 한의원, 노재

승 회계사, 아담스 로펌이 후원하고 

있다.

이 행사에 후원하실 분은 마이애

미 본부 (305)576-9001, (305)572-

9997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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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퍼시픽대 시작, 베데스다대까지 일정발표

7월 9-17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 유대교육현장 탐방

제27회 성결포럼, 북한선교 새 패러다임 제시

“행복한 노년” 주제로 치매, 우울증 등 강의

6월 20일 미주한인전국재단 주최 골프대회

남가주 신학교/기독대 2013년도 봄학기 졸업식 

KIM선교회, 2013 리쉬마 비전트립 개최

“하나님나라로 변환, 기독교 문명 일으킨다”

한인가정상담소 정신건강 특별세미나

쿠바한인 청소년 모국방문 초청경비마련 

                          학교      일시              문의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월레스 박사) 5월 4일(토) (626)857-2200, (866)491-9083

매스터스신학교(총장 존 맥아더 박사) 5월 12일(주일) (818)782-6488

미주개혁신학교(총장 제인 박 박사) 5월 18일(토) (213)736-6500

에반겔리아 대학교(총장 신현국 박사) 5월 18일(토) (714)527-0691

호프인터네셔널 대학교(총장 존 데리 박사) 5월 18일(토) (714)879-3901

클레어몬트신학교(총장 제리 캠밸 박사) 5월 21일(화) (909)447-2502

바이올라대학교(총장 베리 코리 박사) 5월 24일(토) (562)903-6000

국제개혁대학교(총장 박헌성 박사) 5월 25일(토) (213)381-0081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6월 1일(토) (323)643-0301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6월 1일(토) (562)926-1023

쉐퍼드대학교(총장 이성연 박사) 6월 1일(토) (323)550-8888

웨스트민스터신학교(총장 로버트 갓프리 박사) 6월 1일(토) (888)480-8474, (760)480-8474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6월 1일(토) (213)388-1000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김광신 박사) 6월 3일(월) (714)525-0088 

ITS(총장 멜 룩스 박사) 6월 8일(토) (626)448-0023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레버튼 박사) 6월 15일(토) 626-584-5651, 584-5574 

미주감신대학교(총장 한기형 박사) 6월 17일(월) (213)386-0080

베데스다대학교(총장대행 임동환 박사) 6월 22일(토) 800-960-4583

제27회 성결포럼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정신건강 특별세미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

최하는 뉴욕교계 최대연합행사인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

한 1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24일 뉴

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

서 열렸다. 

이날 교협은 김수태 목사를 준비

위원장으로 하는 대회조직을 발표

했다. 또 교협은 올해에는 예년의 4

차례 기도회를 6차례로 늘려 기도

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할렐루야대회 강사와 일

정도 확정됐다. 

△성인대회는 7월 12일(금)부터 

14일(주)까지 3일간 퀸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열리며 집회시간은 

금/토 오후 7시30분, 주일 오후 5시

30분이다. 강사는 양병희 목사(서울 

영안교회)이며 15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욕예일장로교회에서 목회

자세미나도 열린다.

△어린이대회는 성인대회와 시간 

장소가 동일하며 강사는 정승환 목

사(퀸즈한인교회). 

△청소년대회는 9월 6일(금)과 7

일(토) 양일간 오후 7시부터 뉴욕신

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린

다. 강사는 제이슨김 목사(산호세뉴

비전교회)다.

이날 예배는 총무 현영갑 목사의 

인도로 기도 전희수 목사, 성경봉독 

이수원 장로, 설교 김수태 목사, 통

성기도, 광고, 축도 김원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

하여/유용진 목사 △뉴욕사회의 복

음화와 교계를 위하여/박성원 목사 

제목으로 기도한 후 이재덕 목사 인

도로 대회를 위한 기도가 진행됐다. 

△성인대회 강사 양병희 목사를 위

해/이병홍 목사 △청소년대회와 어

린이대회 강사를 위해/황영진 목사 

△대회 준비위원들을 위해/이풍삼 

목사 △대회참가와 날씨 그리고 안

전사고 방지를 위해/황경일 목사 △

대회 후원을 위해/지인식 목사 제목

으로 각각 기도했다.

한편 남은 5회 준비기도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차 5월13일(월) 뉴욕초대교회

(김승희 목사) △3차 5월30일(목) 

뉴욕예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 

△4차 6월10일(월) 은혜교회(이승

재 목사) △5차 7월1일(월) 뉴욕순

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 △6차 

7월8일(월) 선한목자교회(황영진 

목사). 시간은 오전 10시30분.
<유원정 기자>

기독미디어단체 씨존 기독뉴스(

www.kidoknews.net, 대표 문석

진 목사) 창립 4주년 기념감사 예배

가 지난 30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

장에서 열렸다. 문석진 대표는 “여

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4년

간 성장했다”며 “씨존은 크리스천

의 C를 의미한다. 씨존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국확장에 노

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예배는 황영진 목사 사회로 기도 

이만호 목사, 성경봉독 정권식 장

로, 특송 새소망합창단, 설교 조정

칠 목사(“사훈”, 막1:16-20), 영상

사역보고, 인사 문석진 목사, 영상

축사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 김

종훈 뉴욕교협 회장, 최예식 뉴욕목

사회 회장, 박상천 뉴저지교협 회

장, 이미선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의회 회장, 김자송 뉴욕밀알장애인

선교단 단장, 이정진 뉴욕밀알선교

합창단 단장, 축사 김수태 목사 민

승기 회장, 영상축시 곽상희 계관

시인, 헌금기도 김종윤 목사, 헌금

송 구순연 집사, 축도 윤세웅 목사

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병남 목사(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2부는 다큐영화 “중독”(감

독 김상철 목사)을 상영하기로 했

으나 편집이 끝나지 않아 김상철 

감독이 영상으로 영화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독”은 6월부터 

뉴욕에서 순회 상영이 가능하다. 이

날 오찬기도는 김영식 뉴욕교협 증

경회장이 했다.      <유원정 기자>

2011년 뉴욕할렐루야 복음화대

회 강사로 초빙됐던 서임중 목사(

포항중앙교회 담임) 초청 조찬간담

회가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주최로 지난 29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주로 증경회장들이 참석한 이날 

총무 현영갑 목사의 사회로 양승호 

목사의 기도 후 김종훈 목사가 인사

말을 했다. 서임중 목사 소개는 송

병기 목사가 맡았다. 

서임중 목사는 “할렐루야복음화

대회 강사로 초청됐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다”며 “아직도 자

격이 안됐던 자신을 초청해준 뉴욕

교협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자신에 

대한 두 가지 근황에 대해 설명했

다. 첫째는 부총회장(예장통합) 후

보 출마와 둘째는 65세 은퇴설이라

며 말씀사역과 교단장을 두고 기도

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며 그러나 교

단 일은 계속 지원 헌신하겠다고 말

했다. 또 65세 항존직 은퇴는 10년 

전 장로들이 건의한 것으로 동의한 

것이지만 자신은 은퇴해도 교회법

은 70세로 되돌려 놓으려했다고 말

하고 그러나 총회에서 모든 교회는 

교단법에 따르라는 결정이 있어 결

국 70세 은퇴가 결정됐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이행하고 다만 5년간 

국내선교사로 파송 받아 작은 교회

에 자비량 부흥사로 사역할 것이라

고 말했다. 

서 목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①

존재 ②정돈 ③번영을 찾을 수 있

다며 “세계의 중심 미국, 미국의 중

심 뉴욕에 대형한인교회가 생겨 뉴

욕교계와 한인사회에 다음세대 지

도자를 양육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뉴욕을 방문 중인 구순연 집

사가 국악멜로디에 성경말씀을 담

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구 집사는 천국과 지옥 체험을 하고 

지난 15년 동안 6천여 회의 간증집

회를 해오고 있다(www.ksy9191.

com).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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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넷 10주년 기념집회
인터넷 기독언론 ‘아멘넷’(대표 이종철 집사)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기념집회를 갖고 독자들을 초청한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로 5월 30일(목)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만찬 후 7시30분부터) 에벤에셀선교교회(최창섭 목사, 이재홍 목사)

에서 열리는 기념집회 강사는 박성일 목사(필라기쁨의교회), 이규섭 

목사(퀸즈한인교회), 노진산 목사(믿음으로사는교회). 또 아멘넷은 “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에 대한 댓글 중 내용이 뛰

어난 10명에게 “아빠의 선물”(저자 정정숙)을 증정한다.

▲문의: (917)684-0562 이메일: USAamen@gmail.com    

YP3형제와 & 최명자 사모의 찬양콘서트
라이프라인미션(대표 유태웅 목사)에서 기획하는 ‘YP3형제와 & 

최명자 사모의 찬양 콘서트’가 6월 1일(토) 오후 8시 뉴욕만나교회

(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의 티켓 판매 수익금은 

크리스천문화센터 기금으로 조성된다. 티켓은 20달러이며 연락시 우

편으로 우송한다. 

▲문의: (646)258-4161, 이메일: usallm2020@gmail.com

뉴욕원로목사회 5월 월례예배 겸 회장취임축하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 5월 월례예배 겸 회장취임축하

예배가 5월 8일(수) 오전 11시 뉴욕제일감리교회(담임 지인식 목사)

에서 열린다. 자동차 편이 없는 경우 오전 10시 156가 H-마트 주차

장에서 출발하는 밴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347)523-3681

“살맛나는 인생” 개최
한국최고의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해피 인 지저스(살맛나는 인생)”

가 5월 17일(금) 중부 뉴저지 찬양교회,  18일(토)에는 북부 뉴저지 하

베스트교회에서 오후 7시30분 각각 열린다. 1부는 삶의 간증이 섞인 

찬양 콘서트, 2부는 다함께 하는 찬양집회로 프로그램이 짜여있다. 차

량문의는 HINJ2012@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문의: (201)776-2484/박범 목사

뉴욕병원선교회 효도잔치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주최하는 효도잔치가 5월 7

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

다. 선교회 후원도 받고 있다. 

▲문의: (914)393-1450 

2013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

‘복음전파, 천국확장에 노력하겠다’

“차세대 지도자 양육위해 기도하고 있다”
뉴욕교협, 서임중 목사 초청 조찬간담회

기독미디어단체 씨존 창간4주년 기념감사예배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

최한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해 하

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연주” 공연

이 지난 28일 저녁 퀸즈한인교회(

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

날 이 음악회에 최근 결성된 뉴욕

남성목사합창단(지휘 이다윗 목사)

이 첫선을 보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공연은 김수태 목사(뉴욕어린양

교회) 사회로 기도 황영진 목사(선

한목자교회), 설교 김해종 목사(증

경회장), 인사말 김종훈 목사의 순

서로 진행됐다. 

회장 김종훈 목사는 “회원교회 중 

미자립교회가 많다”며 “갈6:2(너희

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

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의 말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마게도냐교

회 교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을 돕는 아름

다운 모습이 뉴욕교협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물질로 재능으로 기부

한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모아진 헌

금은 어려운 교회와 미자립교회 목

회자가 주로 참가하는 빙하시대 탐

사여행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혔

다.

이날 공연에서 재능을 기부한 음

악 전문가들은 이다윗, 유안나, 이

광선, 손소혜, 신남섭, 최원희, 박에

스더, 조애실, 정은진, 박선규, 이유

진, 유요선, 김철호, 윤아영, 이성구, 

안주랜, 조성식, 이정진, 랜드 브룩, 

강충모, 뉴욕남성목사합창단, 뉴욕

교협합창단 등이다.

특히 뮤지컬 히즈 라이프의 주인

공 랜드 브룩이 찬양했으며, 강충모 

교수(줄리아드음대 석좌교수)의 피

아노 연주가 하이라이트를 차지했

다. 

이날 헌금기도는 이재덕 목사(뉴

욕사랑의교회)가 했으며 방지각 목

사(증경회장)의 축도로 순서를 모

두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미자립교회 후원...찬양과 연주”성료

물질과 재능 기부한 성도들에 감사

서임중 목사초청 조찬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미자립교회 후원음악회에서 뉴욕남성목사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씨존 창간4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7월 12-14일, 강사 양병희 목사, 콜든센터

할렐루야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남가주 예배인도자 모임(남예모, 

대표 최재준 목사)이 지난 25일 오

전 11시 부에나팍에 위치한 카페 세

븐스 홈에서 모임을 가졌다.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남가주 예

배인도자 모임(이하 남예모)을 통

해 네트웍을 가졌던 예배인도자들

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선교

의 관계, 찬양 선곡에 대한 문제, 회

중찬양의 편곡 방향성, 각자 사역지

에서의 에피소드와 문제해결의 노

하우 등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서로에게 도전과 위안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박윤선 목사(은혜

한인교회), 박종술 목사(KCCC, 아

름다운교회), 박갑수 목사(냉수한

그릇 밴드), 이요한 목사(감사한

인교회), 최재준 목사(LA사랑의교

회), 신동희 전도사(대흥장로교회), 

김성아 전도사(Jesusholic Move-

ment, KPLA)가 참석했다. 

남예모는 1년여 전 최재준 목사

를 중심으로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을 통해 그룹이 만들어졌고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예배인도자, 찬양

사역자, 프로듀서, 지휘자와 연주자 

등 예배에 쓰임 받는 자들의 정보교

류와 친목의 장으로 이어져왔다. 

박윤선 목사는 “지금까지 각 교

회 예배인도자들의 연합의 친밀함

과 사역으로써의 연결됨이 없었는

데 남예모로 인해 예배인도자들의 

네트웍이 이루어져 각 교회 간 예배

인도와 찬양에 대해 나눔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 모

임의 활성화를 통해 이민교계에 많

은 교회와 예배자들과 차세대 리더

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예모는 이미 한국에서 

예배사역 연구 분야에 인정을 받

은 최지호 선교사(베네수엘라)를 

주 강사로 ‘예배사역 익스피리언

스 세미나”를 5월말 경 개최할 예

정이다. 세미나는 남가주사랑의교

회, 베델한인교회, 디사이플스교회 

등 여러 교회의 예배인도자들의 협

력으로 열리게 되며 예배사역을 꿈

꾸고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인 

KPLA(Korean Praise Leader As-

sociation)도 이번 세미나를 함께 

주관할 예정이다.

▲문의: 남예모, 최재준 목사 

(213)393-9559, KPLA 김성아 전

도사 (213)880-3645
<박준호 기자>

세계의료선교회 지역사회 건강검진
세계의료선교회(대표 김인철 목사)는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그라나다힐스에 위치한 밸리한국장로교회(16603 

San Fernando Mission Bl)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건강검

진은 가정주치의, 치과, 척추신경, 한방, 안경수리 등의 진료가 이뤄지며 

유방암 검진의 경우 예약환자만 검진한다. 

▲문의: (818)621-4256

가정선교세미나
주사랑선교교회(담임 이재근 목사)는 5월 25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4기 가정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열리

는 이 세미나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독교적 관점들을 나누게 된다.

▲문의: (562)714-0691

생명시내교회 주일영어교실 실시
LA지역 생명시내교회(3669 W 6th St, LA)에서 주일영어교실을 실시한

다. 매주 주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되는 영어교실은 영어를 배우고 싶지

만 주중에 일을 하거나 바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문의: (310)999-5584

온누리소망교회 설립기념예배
온누리소망교회(담임 조묘숙 목사, 1741 S. Baldwin Ave, Arcadia, CA 

91007) 설립기념예배가 5월 5일(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626)445-7076

장학생 선발 신청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남가

주에 거주하는 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풀타임 학생이며 세례 받은 기독교인에 한한다. 장학금 종류는 △

일반장학금-정규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이거나 입학예정자. 신

청마감일은 6월 29일까지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구비

서류는 장학신청서 1부(인랜드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성적증명서 1부, 

추천서 1부, 2012년 세금보고서, 에세이(레터용지 1장), 다민족 장학금 신

청서는 포모나 시장 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추천서 1부 등이다.

▲문의: (909)622-2324

나성소망교회 제1회 어린이 찬양제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율 목사)는 월드비전 후원으로 제1회 어린이 

찬양제를 5월 5일(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윌셔팍 초등학교에서 개최

한다.

▲문의: (213)550-7377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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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싱어스

(LACS 단장 김철이)는 베르디 탄

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지난 28

일 저녁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

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

최했다. 

LA 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지휘 

김용재)의 Nabucco 서곡으로 시작

된 음악회는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클라라리, 클라라김, 박은미, 문혜원, 

테너 소병헌, 바리톤 김철이, 베이스 

류정상이 무대에 올라 베르디의 주

옥같은 곡을 청중들에게 들려줬다. 

또 LACS와 스페셜 싱어들이 함

께 LA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의 연

주에 맞춰 ‘개선행진곡’과 ‘축제행

진곡’을 불러 베르디탄생 200주년

을 더욱 빛냈다. 이날 연주회는 ‘은

혜 아니면’을 앙코르 곡으로 부른 뒤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5월말 예배사역 세미나 예정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통해 출발 남예모

미주두란노세미나팀 주최, 법정적/관계론적 개념 정의

김세윤 박사초청‘칭의와 성화 세미나’ 

LACS, 베르디탄생200주년 기념음악회 성황

남가주 예배인도자 모임이 Cafe seventh home에서 가졌다

두란노 세미나팀이 주최한 칭의와 성화 특강에서 김세윤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4차원영성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조찬특강이 본 포럼 미주본부(회장 

석종규 목사) 주최로 지난 17일 오

전 7시 인터콘티넨털호텔 LA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찬특강은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강

사로 나서 55년 목회철학이 담긴 4

차원 영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

했다.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성은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해 지난 50년

간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

킨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 동력”

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4차원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

의 제약을 초월해 하나님의 능력으

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4차원 영성의 힘은 생각, 

꿈, 믿음, 말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

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인생이 

변화된다. 성경말씀을 읽으므로 하

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마음속의 4차원의 영성을 개발해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가

능성이 우리의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축하조찬, 2부 

감사예배로 열렸는데, 1부는 이양

호 장로(해외본부장)의 사회로 시

작,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

장)의 조찬기도에 이어 조찬으로 

이어졌다. 

이어 열린 2부는 이종한 목사(미

주본부 목회자포럼 회장)가 기도, 

석종규 목사가 환영사를 했으며 조

용기 목사가 임명장 수여를 하고 특

강으로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4차원영성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조찬특강

강사 조용기 목사, 55년 목회철학 설명
4차원영성 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조찬특강에서 조용기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LACS주최 베르디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

황리에 열렸다

김세윤 박사(풀러신학교 교수) 

초청 ‘칭의와 성화 세미나’가 미주

두란노서원에서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성황리에 열렸다. 미주두란

노 세미나팀 주최로 열린 이번 세

미나는 바울의 칭의론과 성화론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한국교

회의 왜곡된 구원론을 바로잡기 위

해 개최됐다.

22일 첫 번째 강의에서 김세윤 박

사는 “칭의론은 두 가지로 해석된

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법정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칭

의를 순전히 법정적 범주로 해석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하

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

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

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대

표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

노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복

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며 주

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

(칭의)를 얻었다는 뜻으로 해석된

다. 칭의에 대한 관계론적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한 창조

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를 돌보시어야 할 의무를 다해 그리

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로 세

우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실

을 선포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가 계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론

적으로 이해되는 칭의론이 뜻하는 

바를 바울은 성화, 즉 하나님의 백

성이 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러므

로 두 해석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칭의는 사탄의 나라

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이된 것이

다. 칭의는 의인으로 인정된 것이며 

이 땅의 사람들을 선택해 하나님 노

릇함을 약속한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하는 것

이 아닌 자신이 지으신 피조세계 즉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돌보신다는 약

속을 담은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온피조물에 대한 언약의 특

수판”이라 설명했다. 

그는 “칭의는 우리 하나님이 하

나님 되심에 의지해 관계 회복되어 

아담적 순명 극복한 것. 바울은 이

를 성화라고 표현한다. 성화는 칭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단계로 

이해하지만 하나님 백성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기

다”라고 강조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

일간 이어진 본 세미나는 교회를 가

득 메운 참석자들로 말씀을 사모하

는 열기를 한층 느낄 수 있었다. 
<박준호 기자>

(稱義)                  (聖化)



한국YMCA전국연맹(한국Y·이사

장 안재웅 목사)이 내년 창립 100주

년을 앞두고 ‘한국Y 목적문’을 바꾼

다. 1976년 처음 제정한 이래 37년 

만이다. 목적문이란 조직이나 단체

의 목적과 활동내용 및 비전을 담고 

있는, 일종의 ‘사명 실천문’이다.

한국Y는 25일 서울 정동 배재학

당 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목적과사

업협의회를 열어 ‘한국Y의 목적문 

개정안(표참조)’에 대한 보고를 받

았다. 개정안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한국Y100주

년 기념대회에서 최종 완성문으로 

발표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는 ‘예수’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

시가 됐다는 점이다. 현행 한국Y의 

목적문에는 예수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대신 ‘하느님’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 개정안 작업을 총괄한 

한국Y 목적과사업위원회 위원장 장

윤재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Y가 신

앙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의지

를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 “현재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라

는 문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에 따라’라는 문구로 한층 구체

화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변

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고 덧붙였다.

현행 목적문에 표기된 ‘하느님’ 문

구와 ‘하나님’을 병행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개신교인 다수가 ‘하

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러나 한국Y의 활동 영역이 기독

교인뿐만 아니라 타종교인 및 무

종교인까지 포용하는 개방성을 지

녀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현

행 목적문이 작성될 당시에는 공동

번역 성서가 출판된 데다 가톨릭교

회와 관계를 고려해 ‘하느님’으로 표

기됐다.

개정안은 또 오늘날 전 세계가 직

면한 생태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하

나님의 창조세계를 아우르는 ‘역사

적 책임의식’이라는 문구에 ‘생명’이

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이밖에 ‘사

랑’ ‘민중의 복지’ 등의 단어 및 문구

는 한국Y가 지역사회와 한국사회, 

세계 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

향점들을 조합한 용어로 대체됐다. 

바로 ‘참여’ ‘협동’ ‘연대’ ‘평화’ 등의 

단어들이다.

안재웅 한국Y 전국연맹 이사장은 

“날로 급변하는 시대적, 역사적 상

황 속에서 창립 100주년을 앞둔 한

국Y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때”라며 

“기본적으로 파리선언의 신학적 틀 

안에서 한국Y가 중점적으로 추구해

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하게 될 것”

이라고 목적문 개정 취지를 설명했

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한국

YMCA100주년기념사업회 1차 운

영위에서는 내년 4월 초에 개최할 

예정인 한국Y 100주년 기념사업계

획안이 마련됐다. ‘생명의 물결, 평

화의 바람(주제성구 이사야 65:17)’

을 슬로건으로 내건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기념사업회에는 

안 이사장을 비롯해 서광선 세계Y

연맹 전 회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 6명이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기념행사는 내년 4월 2일부터 5

일까지 서울과 철원 DMZ(비무장지

대)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

이다. 주요 행사로는 100주년 기념

예배와 국제 심포지엄, 한국시민사

회 100년 박람회 등이 준비된다. 이

밖에 청소년 DMZ 평화순례와 아시

아 생명평화센터 건립, 한국YMCA 

100년사 발간 등의 중·장기 사업도 

차례로 추진된다.

2013년 5월 4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한국교계

한국교회는 24일 일본 아베 총리

의 일제침략 부인 발언과 의원 168

명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에 대

해 ‘군국주의 회귀’라며 일제히 규탄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논평

을 내고 “아베 총리의 망언 등은 그

릇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도발 행

위”라며 “한기총은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과 위안부(성노예) 문제

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참

회를 촉구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을 내 “피해

를 당한 이웃나라 입장에서는 과거 

식민지배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

고 미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

다”며 “야스쿠니신사 참배 같은 치

졸한 우경화 정책을 포기하고 진심

으로 과거를 뉘우침으로써 주변국

들과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기 바란

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일본이 국제사

회에서 존경 받으려면 정치적 술수

와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

했다. 사무국장 심만섭 목사는 “일

본 지도부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

는 국가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라며 “진정한 역사적 반성이 없는 

한 일본은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

철영 목사는 “한국교회는 일제의 만

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

서하고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

시켜 동북아평화에 기여하기를 기

도해왔다”면서 “일본은 과거의 잘

못을 솔직히 사죄하고 군국주의 대

국화의 야욕을 포기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와 정부가 동아시아 평

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인 이

덕주 감신대 교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대

한 배려가 없는 미성숙하고 편협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국교

회와 기독 사학자들은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내 양심적 평화

세력과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동아

시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

다”고 말했다.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 목사는 “우

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엄중히 경고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성경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민

족은 망한다는 사실을 일본이 깨달

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0

년째 매주 기도회를 열고 있는 박세

환 국토수호교회 목사는 이날도 같

은 장소에서 기도회를 갖고 일본 정

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그는 “일본

이 패망한 뒤 맥아더 장군이 야스쿠

니 신사 참배를 중단시켰는데, 1980

년대 나카소네 총리를 시작으로 극

우 정치인들이 줄줄이 참배하면서 

전쟁과 영토침탈 야욕을 다시 드러

내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신사

참배를 중단하고 역사문제를 해결

할 때까지 계속 기도회를 열고 시위

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

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

일 오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에서 기도모임을 갖고 차별금지법 

재발의에 대비해 법률지원단을 구

성키로 했다. 또 종파를 초월, 다른 

종교 및 일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완

전 폐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비

대위에는 의회선교연합, 국가조찬

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비대위 상임

총재 김삼환 목사는 “차별금지법안 

폐기 여부에 우리나라의 영적인 흥

망이 달려 있다. 위기의식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죄로 

인해 심판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보

면서 이것이 곧 한국교회와 이 민족

에 대한 심판과 연관돼 있다는 생

각이 들었다”며 “이 일만큼은 우리 

한국교회가 긴장을 풀지 말고 끊임

없이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이날 10여명의 법조인

들로 구성되는 법률지원단 단장에 

경수근(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

를 선임했다. 서울 명성교회(김삼

환 목사)를 시작으로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헌신예배를 드리고 16개 

광역 시·도에 회장단을 위촉할 계

획이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

동총재는 “세간에는 한국교회가 동

성애자의 인권을 차별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을 

통한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반

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의 인권을 

차별하거나 침해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총재는 이

어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예수님처럼 성 소

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하고 필요

하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는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

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발의한 의원

들도 성적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따른 차별금지 등 독소

조항의 후유증을 제대로 모르는 상

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정치

인들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출산·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

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모든 생활영

역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차별이 발

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

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불이

행하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

이 담겨 있다.

성령 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

람들이 받는 ‘홀리 스피리츠 맨 메

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

dallion)’ 수상자가 목회자·부흥사·

세계선교·교계연합 4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홀

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삼환 목사)는 27일 목회

자 부문에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 

부흥사 부문에 오범열(안양성산교

회) 목사, 교계연합 부문에 박흥일(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명예이

사장) 장로, 세계선교 부문에 김일(

후쿠오카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

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소 목사는 해마다 미국 등 해외의 

6·25 참전용사를 초청, 민간외교 사

역을 했고 다방면에 걸쳐 섬김과 나

눔의 사역을 펼쳐 한국교회 위상을 

제고한 공로가 인정됐다. 오 목사는 

종교개혁 전통을 계승한 부흥설교

로 한국교회의 부흥에 크게 기여했

고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대표회장으로 성령의 새 바람을 일

으킨 것을 인정받았다.

박 장로는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직장

인의 복음 생활화를 통한 기독교 사

회문화 창조, 초교파 평신도 연합운

동을 통한 교회 일치를 추구한 공로

가 인정됐다. 

한국교회, 아베총리 일제침략부인 발언 규탄 ‘차별금지법’재발 대비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수상자 발표

교계, 법률지원단 구성

소강석, 오범열, 김일 목사, 박흥일 장로 

한국YMCA, 37년 만에‘목적문’바꾼다

“日, 과거사 사죄 없이…우상숭배 민족 꼭 망해”

‘예수·하나님’첫 명시, 더 기독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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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1950년 11월 28일 6.25 

전쟁이 일어나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헤어

질 수밖에 없었던 그날, 저의 나이 

겨우 21살! 철없는 농촌 총각이었

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쌀 두말을 등

에 지워주시면서 “부디 몸조심하

고 잠시 남쪽에 갔다 오너라” 하시

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서 63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은 제 나이 84세 백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 동생 

낙현이도 잘들 계신지요? 

어머니! 저도 요사이 노인병이 

들었는지 1주일 병원에서 입원치

료를 하고 어제 퇴원하고 보니 새

삼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

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 1

시30분인데 자다가 일어나서 펜을 

들었네요. 

병원에 입원 해 보니 제 처가 잘 

해주고 고마웠지만 새삼 어머니

의 사랑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어

머니! 이 둘째아들 낙일에게 크나

큰 희망을 가지고 돌아올 날을 손

꼽아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병이나 

나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이 둘째 아들을 무

척이나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지

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는 제 편이 되어주셨지요. 

나이가 들고 보니 어머니께 효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한스럽

고.... 이제 어머니를 만난다면 일등 

가는 효도를 하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때 집을 떠나 잠시 다

녀온다고 했던 것이 남으로남으로 

가다보니 안주, 평양, 개성을 지나 

38선을 넘어 서울, 인천, 제주도 거

기서 또 부산으로, 서울로 와서 결

혼하고 50년을 살면서 5남매를 낳

았고 5남매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 외손주를 두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은 미국 LA로 이민 와

서 잘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둘

째 며느리는 서울사람인데 착하고 

예쁜 여자랍니다. 어머니께서 보

신다면 아마도 무척이나 기뻐하

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요 축복입니다.

어머니! 제가 18세가 되었을 때 

동네에 있는 회당(교회)에 나갈 때 

어머니는 용납하셨으나 아버지는 

많은 핍박을 하셨지요. 어느 날 가

을 해가 질 무렵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와 함께 셋이 있을 때인

데 아버지가 갑자기 무 깎는 칼을 

드시면서 “낙일아 네가 예수를 믿

으면 나는 이 칼에 찔러 죽겠다. 나

는 회당도 보기 싫어서 그 앞을 지

나가야 할 때도 예수가 싫어서 먼

데로 돌아서 간다”고 노기에 찬 언

사로 칼을 드셨을 때 어머니는 “여

보 왜 이러세요” 하시면서 칼을 빼

앗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방에서 나와 회당(교

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

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없이 눈

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

다. 그 후에 아버지는 감화를 받으

셨는지 성탄절이 되었는데 회당(

교회)에 나오셔서 구경을 하셨지

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을 지킨 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날까

지 많은 복을 받았답니다. 제가 예

수를 안 믿었더라면 공산국가 북

한에서 나오지 않았을런 지도 모

릅니다. 아니 못 나왔을 겁니다. 벌

써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1년에 4번씩 하는 제사 

때 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어머니도 잘 아시지요? 그리고 돌

아가신 할아버지의 무덤을 타 지

방으로 이장할 때 셋째 외삼촌께

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이 주일이었지요

무덤에서 파 온 뼈를 저에게 지

고 가자고 하셨을 때 저는 주일이

어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화장실

에 숨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삼

촌께서는 나를 찾다가 너무 시간

이 흘러서 할 수 없이 그냥 가셨지

요 제가 저녁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니 외삼촌은 저를 보시고는 얼

마나 야단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

낙일아! 너는 돌 잠에서 나왔느냐? 

부모도 없느냐?”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지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

릅니다.

어느 날 모심기 할 때라서 주일

날 모두 논으로 나가는데 나는 주

일이라 안 나가려고 했지만 형님

의 강권과 야단이 무서워서 울면

서 아침밥을 먹지도 않고 주일날 

모심기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논에서 묘를 한 폭, 한 폭 심어

나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

니다. 배고픈 것도 잊은 채.... 그때

도 어머니는 저의 편을 들어주셨

지요. 울면서 일 하러 나갔던 것을 

어머니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어

릴 적부터 믿음을 지킨 것이 남한

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

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

는 자를 도우시는 자비하신 하나

님이십니다. 

그렇게도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이곳 남한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

고 또 신학을 하고 대학원도 졸업

했습니다.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

도 했으니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고생 하셨습니

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잘 잡숫지

도 못하시고 늙은 몸으로 농촌에

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

셨나요? 제가 북에 있을 그때도 

2,000평 논에 물을 양수기로 푸곤 

하였는데  남한에 피난와서도 여

러 해 동안 무척이나 걱정이 되어 

자면서 꿈에서도 논에 물 대는 꿈

을 꾸며 애를 쓰곤 했답니다. 어머

니!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잘해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요?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섯 살 

났을 때 조죽, 강냉이죽을 먹던 생

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8

월 10일인데 말복 때라서 농촌에

서는 쌀이 떨어지는(보릿고개) 때

라 쌀이 있는 집은 부자집이었지

요. 그때 어머니가 쌀 바구니를 들

고 우리집 앞산 밑에 있는 부자집 

방씨 집에서 쌀을 꾸어다가 담 밑

에 달린 호박을 따서 맛있게 호박

찌개에 쌀밥을 지어 생일상을 차

려 주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우리 마을의 자랑

인 냉천우물물을 길어다가 오이냉

국을 만들어서 먹던 때를 생각하

니 새삼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습

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야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돌아오시면 술주정을 받으

시고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저

는 이럴 때마다 ‘절대로 나는 술

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

니다. 저는 지금까지 술도 안마시

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지금

은 목사가 되었으니 더욱 하나님

께 감사할 것  뿐입니다. 어머니의 

손자손녀들을 안아보시고 60년간 

떨어져있던 아들 낙일이를 보신다

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둘째 며느

리가 만든 식사를 하신다면 얼마

나 좋아하실까요?

인류의 평화를 파괴하는 북의 

공산주의를 언제나 벗어날 수 있

을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

니다.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날까

지 부디부디 몸조심하시고 평안하

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안녕히 계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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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들 낙일 올림

trrtie@naver,com

그리운 어머니께 드립니다

투고칼럼 

최낙일 목사 

(동부장로교회 교회)

보스턴 테러범: 한국 이민사와 

유사한 점

보스턴 테러범의 부모는 잘 알

려진 것처럼 체첸 출신(고국)이다. 

2차 대전 직전, 스탈린은 체첸 무

슬림들이 히틀러에 협조할까 두

려워 체첸인들을 키르키즈스탄으

로 강제 이주시켰다. 마치 우스르

스크나 하바로스크 고려인들이 일

본군에 협조할까 두려워 중앙아시

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과 유사하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된 체

첸인 중 생존자는 30%에 불과했

다. 고려인들도 카자흐스탄 등 중

앙아시아의 허허벌판에서 많은 수

가 죽음을 맞이했다. 키르키즈스

탄의 한 고려인 할머니에 의하면 

러시아 열차가 고려인들을 카자흐

스탄 허허벌판에 내려놓자 남자들

이 원을 만들어 그 안에 노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 이민자들이 기회의 땅 미

국으로 건너가 고생하는 것이나 

체첸인들이 미국에서 고생하는 

것이 참으로 유사하다. 보스턴 테

러범의 아버지도 노상에서 자동

차를 수리하는 일로 시간당 10달

러를 버는 열악한 삶을 살고 있었

다. 이렇게나마 일구지 않으면 이

민자 2세들의 삶도 매일반이기 때

문이다.

테러동기: 이슬람적 고독인가? 

이슬람적 지하드인가?

몇년전 코리언 아메리칸이 대학

에서 무차별 총격사살을 자행하였

다. 그의 살인동기에 대해서도 이

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여 

구구한 억측들이 나돌았다. 

그러나 동기는 명확하게 규명되

지 않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판은 보스턴 테러에 대한 동

기를 “안방에서 자란 이슬람적 고

독” 혹은 “이슬람 지하드” 중 하나

라고 분석하였다. 즉 이민자가 미

국의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문

화적 종교적 정체성의 고독감으로 

고민하였거나 아니면 이슬람 지하

디스트로 범행을 한 것으로 분석

한다. 미국 언론은 후자에 무게를 

둔다. 자생적 테러가 계속 발생하

고 있다.

미국 보스턴의 두 형제는 이민

자 후손으로 자생적 테러범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자

생적 테러가 있었다. 미국 언론은 

다각도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이슬

람 극단주의”에 빠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한 해설가는 이들

의 테러 동기를 “충성심의 갈등”

으로 해석한다. 미국의 많은 무슬

림들은 “미국 시민이 먼저인가?” 

혹은 “무슬림이 먼저인가?”라는 

정체성 갈등에서 후자를 택한다

(Scott Shane, “To Suspects in 

Boston, home was elusive id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onday, April 22, 2013: 1 and 

4). 실제 보스턴 테러의 용의자 조

하르도 3년 전 고등학교에서 자신

의 조국인 체첸의 뿌리를 알기 원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체첸인들은 인구의 30%가 중앙

아시아에서 죽음을 맞이한 민족이

다. 90년대 이후 러시아로부터 독

립투쟁을 하는 가운데 100만명 인

구 2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등 

비운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다른 전문가들의 추측하는 테러 

범죄 동기는 조국, 이데올로기, 종

교, 인간성 등 혼합적이다. 이들의 

정체성 갈등에 대하여 워싱톤대학 

이슬람 연구소 교수 아크바 아흐

메드는 “이들은 미국인이지만 진

정한 미국인은 아니다”라고 말한

다. 그는 최근 저서 The Thistle 

and the Drone에서 미국의 대테

러전쟁을 “부족적 이슬람주의와

의 전쟁”으로 표현한다. 지하디스

트의 부족적 코드는 친절, 용기 및 

복수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

한 반응을 형성한다고 한다. 형 타

머란에게는 처자식이 있었고 아내 

카데린 러셀의 경우 크리스천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한다.

Leo Braudy는 저서 “기사도에

서 테러리즘까지”(From Chivarly 

to Terrorism)에서 현대 하이테

크도 원시무기를 소지한 무장한 

적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Stephen L. Carter는 테러를 극장

에서 연출하는 것에 비유했다. 미

국의 WND라는 웹사이트가 북한

을 테러로 배후로 지목하자 이에 

대해 북한중앙통신은 북한은 테러

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국가

로서 절대 테러를 조종하지 않는

다며 비난으로 응수했다.

왜 미국인가?

왜 러시아가 아닌 미국을 테러

하였나?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체첸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미국 내 활동하는 체첸

출신 테러혐의자들의 명단을 러시

아에 넘김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협력한 것에 분개한 것이다. 조국

애(Amor Patri) 감정의 분출이라

고나 할까?

최대 피해자는 무슬림들

4월 25일 미국 CNN은 금번 보

스턴 테러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

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무슬림

들이라며 파키스탄계 미국인 의

사 한 명을 인터뷰하였다. 마치 모

든 무슬림들이 테러범으로 오해

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확산되는 이슬람 공포증을 우

려했다.

세계 종교문화 뉴스

보스턴 테러 동기 분석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둘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영적

인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

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로 결정하며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

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예수님이 내 죄

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내 삶에 초청함으로 나

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살고 계신 집에 아무 거리낌 없이 갈 수

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당

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된 사람은 누

구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가는 티켓을 준비하지 못하셨

다면 오늘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티

켓 준비를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

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티켓

을 받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위

의 세 가지를 했다면 이 시간 이런 기도를 하

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래서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하

시고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를 대신해

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며 감

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저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

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을 했

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한 당신

을 축하합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순간입니다. 예수님으로

부터 천국에 갈 티켓을 선물 받은 날이기 때

문입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을 읽은 독자 가운

데 한 분이 이런 소감을 써 놓은 걸 보았습니

다. “죽어가는 모리 교수에게 듣고 싶은 이야

기가 있다면 마지막 여행을 할 때 어떤 짐을 챙

겨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

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 교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그가 가야할 목적지, 돌아가야 할 본

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

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었다면 그곳에 가기 위

해서 필요한 짐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입니

다. 그런데 그에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챙겨야 할 짐도 없었습니다.

모리 교수에게 물었던 질문을 나에게 한다

면 나는 서슴없이 말할 것입니다. “네. 이 세

상의 삶을 마친 후 다음 목적지에 가기 위해 

티켓을 챙겨야 합니다. 그 티켓은 예수 그리

스도!.”

여행 후 결산하기

여행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왔

는지 평가합니다. 계획한대로 예산이 잘 쓰였

는지 확인합니다. 나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적을 

다 달성한 여행이었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면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

다. 그 결산의 내용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루고 왔는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여

행 경비를 여행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왔는

지 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

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

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한 달란트

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각자 받

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

는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장사하여 주어진 임

무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

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지 않았습니

다. 귀찮아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목적을 달

성한 종들과 그렇지 못한 종을 불러놓고 주인

이 결산을 했습니다. 각기 다섯 달란트 두 달

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

수하였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

았던 종은 흙 묻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밀었

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쓴 경비는 본전에 해당

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은 반드시 완

수해야 할 과업입니다. 일차적으로 가족을 위

해 시간과 물질을 써야 합니다.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됩

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만을 위해 살기

를 윈치 않으십니다. 이 일만을 위해 평생 동

안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 원하

지 않으십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내가 

가진 모두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

망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처럼 말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은 플러스로서 하늘에 쌓

아지게 하는 보물입니다. 그것은 나와 내 가

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주님은 우리에

게 상급을 주시고 그 상급과 함께 칭찬을 하

시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

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

히 잔치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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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숙 박사
(패밀리터치 원장)

여행의 목적 달성하기

꿈이 이루어지는 곳…드림씨티입

니다. 

2년전 1층에서 시작된 드림씨티. 2

년 동안 많은 꿈들이 현실이 되고 어

려운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만들어주

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무료병원(

진료소-의원)과 함께 미술지도 그리

고 매주 찬양집회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이루어 갈 예

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아름다운 세상…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우심 가운데 이

루지고 있음에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

다. 

노숙인 실태 

한국의 노숙인의 수는 14,000명 전

국민 대비 0.03%정도로 미국의 3백

만명(국민의 1%)에 비하면 아직 극

히 적은 숫자지만 조만간 크게 늘어

날 것입니다.      

한국의 실제 노숙인 수는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큰 문제

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급격히 늘어

난다는데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가 외

면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

라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그 심각성

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숙인에 대한 시각은 

매우 차갑습니다. 게을러서 그렇게 되

었다거나, 굶기면 일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방치

할 경우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범죄나 질

병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사회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그들을 적정한 선에서 돌보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국민이 

지출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전화를 하는 사람 가운데 당장 

하루 사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먹고 

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고민하는 분

들을 봅니다. 마땅한 지원이 없을 경

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

습니다. OECD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

면하는 사이 어쩌면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아픔이 될 수 있

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보는 사회…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쟁에서 낙오되면 회복되기 어

려운 세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

보며 이 사회에서 함께 건강하게 살아

가도록 돕는다면 좀 더 따뜻한 세상으

로 변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 우리가 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드림씨티에선

드림씨티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낮

에는 400-500명에 이르며 야간에는 

40명 정도입니다. 잠자리와 함께 전

화, 팩스, 세탁, 이발, 컴퓨터(인터넷), 

한방/양방진료, 영화, 물품보관, 식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많은 이들이 재활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40명에게 제공되는 잠자리는 신분

과 상관없이 술을 마시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와 함께 다양한 간식과 식사 등

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돕고 있는데 

오랜 기간의 음주로 인한 당뇨나 혈

압, 그리고 우울증들이 치료되는 일도 

나타나고 있어서 모두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씨티의 사역이 늘어나

며 새롭게 나타날 여러 가지 기적들

을 그리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삶

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찾고 새로운 걸

음을 내딛도록 도움을 주는 일…  드

림씨티의 소망입니다.

 
기도제목

1. 드림씨티의 사역을 통하여 노숙

인들이 위로를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

도록 기도해주세요. 특히 무료병원에 

뜻을 가진 분이 연결되고 그 일을 통

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드림씨티의 사역을 돕는 후원자

들과 자원봉사자들 생활에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3. 드림씨티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여러 사역을 위해 헌신할 좋은 분들

이 연결되어 더 낮은 곳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물질적인 도움

이 잘 연결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웹사이트: www.dreamcity.or.kr

우연식 선교사 드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

시는 교회 위에와 가정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안부 드립니다.세월은 너무 빨

라서 벌써 4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

다. 이곳 버팔로의 겨울은 참으로 길

고 추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왔

고 나무들도 꽃봉우리가 생기고, 나무 

잎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노오란 개나

리가 여기 저기 저희를 반겨줍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

원해주신 여러분들의  봄처럼 따스한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식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이제는 선교지로 돌아 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남은 얼마동안 아이들

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엄마, 아빠

가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단단히 훈련하고 가야겠습니다.

케냐소식

케냐는 지난 3월 5일 제4대 대통령

을 뽑는 선거와 케냐역사상 처음으로 

주지사,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렀

습니다. 초대 대통령의 아들인 우후루 

케냐타와 국무총리를 지낸 라일라 오

딩가와의 접전을 벌였으나 선거 결과 

우후루 케냐타가 4대 대통령으로 당

선이 되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여 지난 3월 26일 취임식을 가

지려고 하였지만 라일라 오딩가 씨는 

대선결과 불복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했고, 3월 30일 오후 5시 케냐 대법원

은 우후루 케냐타가 4대 대통령에 당

선되었음을 판결하여 4월9일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성금요일 

이후 부활절 휴가를 맞아 많은 사람

들이 타운 밖으로 나갈 것이어서, 판

결결과에 따라 시위가 있을 수 있다

고 우려했지만 지난 2007년 총선 후

와 같은 폭력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케냐가 계속 안정적이어서 선교하는

데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주시

기 바랍니다.

신학교 소식

마싱가신학교는 지난 3월16일 제 

21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일반과정

에서 2명 그리고 특별과정에서7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2008년 처

음 학교에 부임하여 1학년으로 입학

하여 공부하던 학생들이어서 더 관심

을 가지고 가르쳤던 학생들입니다. 이

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

습니다. 특별과정 학생들이야 이미 목

회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많

이 염려는 되지 않지만 일반과정 학생

들은 나이도 어리고 목회의 경험들이 

없어서 염려가 됩니다. 졸업하는 이들

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월 14일부터 2주간 특별과정의 수업

이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학교에 불

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일반과정 2

명, 특별과정 2명이 정학이 되었고, 아

직 교장이 없어 그 자리가 공석입니

다. 신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부터는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여 하나님

의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미전도 종족

에게도 선교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마싱가 신학교를 위해–하나님

의 신실한 종들을 길러 내도록, 신학

교의 운영과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 중인 유치원, 유치원 교사대

학, 현지인선교사 훈련대학이 준비가 

잘되어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원활한 사역을 위한 4륜구동 자

동차 구입을 위해서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게 될 인혜, 

지혜, 미혜를 위해 그리고 한국에 있

는 아들 에녹이를 위해

▪가족의 영적, 육적인 건강을 위

해

선교 편지  

케냐

한국 노숙자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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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을 모세는 두 가

지로 말합니다(롬12:1-2). 첫째, 피를 먹지 말라

고 합니다. 짐승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먹되 피

는 땅에 쏟으라고 함은 건강 목적이 아니고 영

적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골2:16, 히9:10). 생명

의 주만을 의지하고, 항상 존귀히 여기라는 뜻

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생명(형상)을 존중히 여

기는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

명 곧, 영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수와 복의 원

천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했습니다. 자녀를 불사르는 가나안의 

우상숭배의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에게만 모

든 것을 바치는 길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한

마디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사도의 가르침의 

구약적 표현이지만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가정

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

상의 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

을 따릅시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신12:20-32)찬송238장 월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인 이스라엘

은 특권을 받은 것만큼 순종해야 할 의무가 따랐

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

로 하나님의 공도를 온 땅에 전하는 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있어서 

진실과 의로움을 익히는 구별의 삶을 원하셨습

니다. 첫째, 몸치장에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몸

을 베는 것과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미는 행

위를 금하심으로 이방인과 구분하는 몸의 거룩

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입니다(1). 둘

째, 음식의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새김질하지 않

거나 쪽발 갈라진 것 민물고기를 금하셨고 지느

러미와 비늘있는 것을 허락하나 사나운 짐승의 

고기나 엉거주춤한 생태의 날며 기는 짐승 고기, 

염소새끼와 그 어미의 젖을 같이 삼는 것을 금하

심으로 혼합주의를 금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

나님처럼 거룩한 삶의 차원을 늘 잊지 맙시다. 

거룩한 삶(신14:1-21)찬송194장 화

범사에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은 현실의 신령한 복이 하나

님의 규례를 따름으로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불

로소득을 금하고 자기의 진실의 수고를 드림으

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10조(회

식, 레위인 생계, 구제)를 주께 드리게 하셨습니

다. 이 십일조를 드림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

을 배양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은 성령으로 시작된 것으로 작은 일부터 말

씀을 따라 성실히 순종함으로써 조금씩 배워지

는 것입니다. 신약에 십일조 제도가 없어졌다는 

이상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마23:23) 복음 

안에 꽃을 피우는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이룸

으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합니다. 물질 문제에 헌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쉽게 빠진 자가 되기 때

문 입니다.  

십일조생활의 목적(신14:22-29)찬71장 수

하나님 은혜를 유지하는 길은 겸손의 마음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왕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

속하려면 세가지 즉, 병기, 여색 그리고 재물축

적을 경계해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

하고 그만을 의지하는 경외 신앙을 지킴으로서 

항상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

질주의와 쾌락주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무

서운 죄악입니다. 대신 적극적으로 율법서를 곁

에 두고 항상 읽으며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말

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할 때만 겸손의 마음

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에 착념

치 않는 자는 저절로 부패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에 착념할 것을 가르

칩니다(딤전6:3-4).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

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겸

손의 마음을 유지해야합니다. 이미 받은 풍성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겸손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시다. 

은혜 유지하는 길(신17:14-20)찬498장 목

제사장 직무가 하나님을 서서 섬기는 예배의 

중책이기에 하나님은 그들 생활을 책임지셨습

니다. 제사드린 후, 남은 것은 모두 그들의 몫이

었고(3) 처음 익은 것들은 모두 그들에게 돌리

게 하셨습니다(4).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

와의 택한 곳에서 제사하는 일만 종사하게 하

셨습니다(6-7). 특권은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소홀히 여길 때 

여지없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들

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영역에 복

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합니다. 이것을 위

할 때 모든 의식주 문제를 보장하셨습니다(마

6:33). 복음의 제사장이 된 신약 성도들에게 역

시 이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

저 하는 지혜로운 제사장으로 삽시다(마6:33).  

레위인의 특권(신18:1-8)찬361장 금

가나안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계시의 문제였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혼잡케하는 수

많은 복술자, 요술자, 무당, 진언자 그리고 초혼

자들을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10). 교훈에 바

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해 질 수 있기 때문입

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분명한 계시자를 보

여주시면서 장차 나타날 그 선지자의 말만을 들

으라고 하셨습니다(15,18,19). 여러 선지자들 중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절대 선지자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증거대로 그 선지자는 예수님으로서

(요1:21-22, 행3:22-23) 신구약시대 누구든지 

그의 계시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고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시대보다 더 복

된 시대에 사는 이유는 그 선지자가 오셔서 모

든 일을 이루셨고 성령 안에서 완성하시는 시대

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이신 예수의 복

음에 착념합시다. 

그 선지자(신18:9-22)찬267장 토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지난번에는 우리 민족의 신앙적 전

통 안에 존재하는 우리 자녀들의 성숙

을 함양시키는 긍정적인 자산들에 대

한 것 중 “열심과 열정의 예배”에 대

해 논의했고 오늘은 “열심과 열정의 

선교(전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

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늘 선교와 전도를 그 사

역에 최우선에 두고 열심을 내왔습니

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현재 인구대

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

며, 객관적인 숫자적 통계로 볼 때도 

미국교회에 이어 가장 많은 수의 선교

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도 모국교회의 이

러한 선교 및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

심을, 그 정신과 실천 모두를 받아 안

고 선교 및 전도 사역에 많은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

수한 심령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

고, 선교헌금(기금마련 실천들 포함)

과 기도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

해왔으며, 많은 교회들이(한국교회, 

한인교회 공히)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기획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

고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것이 과연 우리 민족만의 신앙전통인

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까이만 봐도 그 절대적 숫

자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많은 선교사

를 파송할 만큼(그리고 사실 한국교회 

자체도 이 땅의 교회들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았을 만큼) 

미국교회도 선교와 전도에 많은 초점

을 두어 온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미국 땅

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은 굳이 신

앙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미국사회 속에 있는 미국

교회들로부터 충분히 오히려 더 자연

스럽게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비전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진실이

라면 “선교에의 열정과 열심”은 한국

민족 신앙공동체만의 전통이며 긍정

적 자산이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

며, 이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전통전수

교육은 가치를 지니며 고로 당위를 가

진다 말하기도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미국교회의 선교사역과 우리 한

국, 한인 교회의 그것은 분명한 차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교회들

의 선교 사역들에는 우리 민족의 선교

사역들을 성격 짓는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는 제자의 도를 행하는 순수

한 열심과 열정”이라는 “Spirit”이 불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의도는 아니었겠으나 

안타깝게도 미국교회의 선교사역은 

제국주의 및 식민지주의와 그 행보를 

같이 하면서 역사가들과 다른 나라의 

교회들로부터 그 순수성을 의심받으

며 왜곡된 열정이라 평해지기도 했으

며 역사적 악제를 암암리에 비호했다

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

가 한국, 한인 교회의 그것과는 달리 

현재 미국교회들의 선교사역은 이미 

명목만 남고 실천에 대한 열정은 사라

진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부 복음주의 계통의 교단들을 제

외한 대부분의 주류교단들의 경우, 미

국 사회 문화 전반의 세속화와 개별

교회들의 쇠퇴라는 위기에 봉착한 상

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교인들을 유지하는 쪽, 즉 내실

을 기하는 사역이 우선시 되었고, 교

회 밖의 영역인 선교나 전도는 여력

이 없는 탓인지 사역의 우선 순위 밖

으로 밀려나 있는 형국이 되었기 때

문입니다. 

그러므로 spirit 없이 명목만 남은 

미국교회의 선교사역과는 달리, 우리 

교회의 “순수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선교 사역”은—특히 그것이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 사역의 최전방에 자

리하고 있다는 점에서—우리 민족 신

앙공동체를 성격 짓는 신앙전통이며, 

이제는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한국교회의 신앙적 자산이라 할 수 있

겠습니다. 

이에 이러한 자산을 우리 자녀들에

게 제공할 수 있기에 전통전수교육은 

가치를 지니며 고로 당위를 가진다 말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우

리 사역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론을 고민 계발하면서, 

이러한 자산을 전수하는 교육에 매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진함에 있어서 우리 사역

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역자들

이 성실한 전통전수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 및 전도에 대한 열심

과 열정과 비전을 잘 내면화 시켜준다

면 이는 실제 선교사역에 있어서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한인자녀들이 소중한 선

교적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중언어자들이며 이

중 문화자들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른 언어

와 문화에 대해 온전히 열리는 경험

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

로 표현해보자면 이는 우리 한인 어른

들이 무던히 노력해야 배우고 얻을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민

감함, 그리고 열린 마음(appreciation, 

sensitivity, and openness to cultural 

diversity)”을 우리 자녀들은 이미 소

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민감성, 그리고 열린 마음(ap-

preciation, sensitivity, and open-

ness to cultural diversity)”은 어떤 

형태이든 선교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덕목의 중요성은 21세기 미국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더욱 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대상자들이 더 이상 

먼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

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나라와 문화들

로부터 온 선교 대상자들이 무수히 많

은, 그러한 시대와 사회를 우리는 살

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우리 한인교

회의 선교사역도 이제 먼 나라로 가

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사역도 진지하고 활발

하게 진행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덕목을 이미 내면화하고 있

으며, 그래서 새시대 선교의 역군으로

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

력을 가진 우리 한인자녀들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고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 사역자들은 한

국 전통 안에 있는 선교에 대한 열정

과 열심, 그 정신과 실천들을 성심으

로 전수해서 우리 한인자녀들의 선교

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키워주고, 제

대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그 시너지를 

실제 선교의 현장에서 극대화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계속>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33)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한인 2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민감함 열린 마음 이미 소유

우리 주변에 다양한 나라와 문화로부터 온 선교대상자 무수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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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째 믿음의 가문 이어가

4대 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나 지금 6

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다는 

김성길 목사. 현재 신도시 광교에 예배

당을 건축 중에 있다. 성도 1만 명이 함

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중

에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부흥의 기로

를 달리고 있는 시은소교회는 오는 6월 

9일이면 설립38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그의 삶이 순탄하기

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해방을 맞던 1945년 목사님이시던 

할아버지는 시국이 뒤숭숭한 것을 직

감하고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손자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6

살의 어린 김성길을 평안남도에서 목

회를 하던 고모할머니에게 보내졌다. 

일주일만 지내고 돌아가리라 생각했

는데 6.25전쟁이 터졌고 졸지에 고아

가 된 그는 지금까지 고향을 가보지 못

하고 가족들의 소식조차 듣지 못한 채 

살아왔다. 

고아가 된 김 목사는 대구와 경북에 

있는 보육원 3곳을 돌아다니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

야했다. 다행인 것은 그 보육원에서 매

일 예배를 드렸고 성경말씀을 한 구절

씩 외워야 했다. 그는 성경속의 요셉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

각하며 14년을 그곳에서 지내며 외운 

구절이 3천 구절이나 됐다. 그러고 보

니 6.25를 일으킨 김일성은 원수이면

서 요셉을 총리로 만든 요셉의 형과 같

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고 웃

는다. 

1965년 담임전도사로 목회 시작

고등학교 때 서원을 하고 1965년 대

구 평리동에서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한 김성길 목사는 성역 50년을 바

라보고 있다. 김 목사의 목회철학이나 

개인철학은 성경처럼, 칼빈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로 이

것이 목회의 모토이자 철학이라며 “유

행에 민감하지 않고 전통적인 목회로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목

회가 제일이지요. 교인들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아이들까지 성령 충만 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겸손히 말했

다.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온 까

닭인지 김 목사의 아들 넷 중 세 명이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다. 김성길 목사

의 첫째 아들은 미국과 캐나다, 런던에

서 공부하고 현재 시은소교회 기획실

장으로 일하고 있다. 둘째 아들은 미국 

열방대학 코스를 밟고 있으며 일본 선

교팀을 이끌고 곧 선교현장에 파송될 

것이라고. 셋째 아들 역시 서울 사랑의

교회 교구담당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한국교계와 선교, 문제보다 긍정적 

요소 많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실지라

도 사람을 통해 그의 나라 세우고 사

람을 세우되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어떤 이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교회 밖에서 구원

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

럽교회가 저렇게 잘 살게 되니 하나님

이 안보여 기고만장해지고 그러다보니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죠. 미국교회가 

또 300년 동안 순수하게 잘 성장하고 

세계 복음화와 구제하는 일들을 잘 감

당해오다가 이제 침체국면에 들어서서 

동성애를 막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인구가 가장 밀집된 아시아를 

주목하신 줄 압니다. 이제는 경제 정치

인들도 아시아 중시정책 쓰는 것 같아

요. 아시아에서 교회도 부흥됐습니다. 

그 중에 한국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

록 고속성장을 이루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GNP도 높고 G-20에도 들어가는 

복을 얻었지요. 조금 침체한다는 말이 

있지만 전 아직까지는 침체가 오지 않

았다고 믿습니다. 안티세력들이 기독

교의 힘을 빼려고 기독교인 수가 줄었

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를 들면 수원에 교회가 1,100여개가 있

는데 그런 중에 수원시에서 적어도 출

석이 2000여명 되는 10여교회가 그동

안 한 번도 숫자가 줄은 적이 없고 우

리교회는 300% 정도가 성장됐습니다. 

그외 대표적인 교회는 최대한 3배 이상 

부흥한 것으로 알려지지요. 서울에 있

는 금란교회는 봄가을로 세례를 주는

데 적을 때 천명, 많을 때 천오백명정도

가 세례받고 정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3천개 개척교회가 사라

지고 1천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 목사가 속한 교단(예장합동)에 교

회가 약 13,000교회라고 하는데 언론

에 오르내리는 숫자는 불과 극소수라

는 것. 극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

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

하고 기도하는 목사들이 대다수이기

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 김 목사의 의

견이다. 

‘교회세습’ 단어 비성경적

또한 “요즘 교회세

습이란 단어를 쓰고 있

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지 

않지요. 한국의 분위기

는 큰 교회만 세습이 

안 된다는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규

칙도 안 맞지요. 큰 교

회란 건강한 교회지요. 

모두가 속하고 싶은 교

회입니다. 큰 교회를 

리드하려면 큰 교회를 

인식해야 하고 그 교회

의 미래를 위해 훈련받

고 투자했던 사람을 세

우게 되는데 그것을 막

는다는 것은 교회를 와

해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고자 하시지요. 공동의

회를 거쳐 세례교인 2/3이상 동의를 얻

어야 허락됩니다. 한국의 500여 교회가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하는데 한 두 

교회나 어려움이 있을까요?”라고 말하

는 김성길 목사는 한국교회나 선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말한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크리

스천들 되기를

 

성도들에게 지면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 목

사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기도

함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바란다”

고 말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보면 성령님

이 스승이 되시고 그 스승이 지도하는 

대로 살면 능력이 발휘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고 나아가 복지, 

교육, 사회문화 창출, 선교 등 많은 것

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힘 있게 말

했다. 

바쁜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다 마치

지 못하고 앞서 한국으로 출발한 김성

길 목사는 “금번 세미나에서 내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강사님

들의 강의에 도전도 받았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성자 기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주

강사로 단에선  김성길 목사(시은소교회)는 교회론 강의와 영성회를 통한 간증

은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감동을 안겼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

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시73:28). 김 목사에게 사역에 대해 묻자 먼저 

성경말씀을 제시하며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다. 김성길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교계에 대한 비전과 목회철학을 들어 본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김성길 목사 (시은소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말씀대로 가르치고 성령충만 받도록

한국 교계선교, 문제보다 긍정적 요소 많아 .‘교회세습’단어 비성경적

“고통이여 너를 안는다”
저자 곽상희 권사

시인 곽상희 권사(프라

미스교회)의 시집 “고통

이여 너를 안는다”가 문

학의전당사에서 최근 출

간됐다. 

“비밀 하나 캐려고 텃밭

으로 갔다. 그러나 그것이 

사막이 되고 바다가 될 줄 

몰랐다. 닫힌 문이 될 줄 

몰랐다. 문 밖에서 말을 

캐는 일을 익혔다./그렇게 

사랑이 오고 말이 왔다. 바람이 익은 물빛 안에

서.” 시집 맨 앞에 삽입된 저자의 말이다. 

해설을 맡은 중앙대 교수 이승하 시인은 곽상

희 권사를 “재미시인으로서 한국내 문단에서 가

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시인”이라며 곽 

시인의 시집은 ‘시 자체, 시인 그 자체“라고 표현

했다. 그러면서 예민한 감수성과 감정이 풍부한 

시인임을 확신했다.

이어서 “길을 가다가” 앞 2연, “공해” 마지막 

연, “나팔꽃 향수” 제4연, “꽃잎 하나에도” 마지

막 연을 소개하며 세상의 모든 새는 울고 있고 

그 새들의 소리를 듣는 시인의 마음도 울고 있

다며 생명가진 것들의 슬픔을 민감하게 받아들

이고 있다고 썼다.

또 동정심과 연민의 정, 슬픔 뒤에 기쁨, 그리

움 등을 표현한 싯귀들을 소개하며 세상의 수많

은 비극적 상황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궁극적으

로는 희망을 찾아 떠나는 단테에 비교했다. 

본 시집의 제목을 따온 “시”라는 제목의 시

는, 시를 쓰면 어떤 고통도 잊게 되지만 시를 쓰

기는 처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의미

를 갖고 있다. 

이승하 교수는 “시인 되기란 가혹하고 힘들지

만 시를 쓰지 않고 있을 때는 또 산 주검이며 죽

은 생명”이라면서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우는” 

시 쓰기에 대해 “고통이 녹아져/흔적도 없이 사

라진다/내 안에서”라는 곽상희 시인의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시집은 1부 장미꽃 속에 숨은 시간, 2부 맨

발로 쓰는 시, 3부 꽃잎 하나에도, 4부 꽃이 모

국어로 말한다 주제 하에 총 67편의 시가 수록

돼 있다.

곽상희 시인은 서울 문리대 졸업, 오하이오

대 에드가에벌스대 뱅크스트릿드대학원 수학. 

198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다수의 시집, 수

필집, 장편소설 등을 펴냈다. Olympoetry 시인 

Poet Laureate로 선정, 영국백과사전 국제시인

상, 제 1회 박남수문학상, 제 1회 미주시의회대

상을 수상했다. 

총 147페이지, 미주내 각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 이메일: sangheekw@yahoo.com  
<유원정 기자>

새책소개

시 자체, 시인 그 자체의 시집


